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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저물어가는 2012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해를 맞는 

거룩하고 순결한 심령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리

며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

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기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10)

금주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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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가’ 
자문하라!

3면

또 총기난사...끊이지 않는 
폭력의 악순환!

2면

본지가 보도한 2012년 10대 뉴스

16면

한국교회와 WCC, WEA, 로잔운동 (4) 
노봉린 박사(Th.D. 하와이신학대 교수)

7면

1. 순진한 무슬림

‘순진한 무슬림’은 이스라엘계 미

국인인 샘 바실(Bacile)이 저가로 

제작했다. 바실은 작년 100명 정도

의 유대인에게서 기부를 받아 약 60

명의 배우와 45명의 스태프로 상영 

두 시간짜리 ‘순진한 무슬림’을 제

작했다. 영화 속 장면도 매우 단순

하다. ‘순진한 무슬림’은 이슬람교

의 창시자인 무하마드를 ‘멍청한 사

람’으로 희화화 했다. 여기서 더 나

아가 무하마드가 동성애와 소아 성

애를 선호하는 것으로 그렸다. 이슬

람을 ‘종교사기’로 묘사했다. 

테리 존스 목사가 널리 알리면서 

‘순진한 무슬림’은 파문이 커졌다. 

존스 목사는 작년에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불태워 무슬림들의 반발을 

부른 장본인이다. 

‘순진한 무슬림’이 14분으로 요약

돼 유튜브에 올라왔고 이를 접한 무

슬림들이 격분해 이집트, 리비아의 

미국 대사관에서 11일 시위를 벌였

다. 

이슬람 관련 뉴스가 2011년에 연

이어 올해에도 최대 뉴스로 선정

됐다. 미 종교기자협의회(Religion 

Newswriters Association)가 꼽은 

2011년 탑10 종교 뉴스 1위로 오사

마 빈 라덴의 죽음이 올랐다. 빈 라

덴의 사망 소식은 종교뉴스는 아니

지만 용서, 평화, 정의 등 종교계의 

광범위한 토론을 이끌어냈기 때문

에 1위로 선정됐다. 다시 말해서 빈 

라덴의 죽음은 테러 희생자 유족을 

향한 동정심, 악의 종말을 예고하는 

성경적 해석, 국가의 평화를 기원하

는 기도 등에 관련한 종교단체의 토

론을 이끌어냈다.

 
2. 교황청 내부 문서 유출

3. 시리아내전동기, 알라위파의 

떠오름

순니파 이슬람이 다수인 시리아

에서 아사뒤 대통령 등 지배층은 알

라위파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알라위파(Alawites)는 시아파 이

슬람의 한 분파 이다. ‘알라위’라는 

말은 알리의 추종자들(Followers 

of Ali)이란 뜻이다. 시아파 이슬람

의 시조인 알리(Ali)를 신격화해 알

리를 인생의 목적(Purpose of Life), 

천국의 열쇠(Keys to Heaven)로 추

앙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2012 종교 최대뉴스는 영화‘순진한 무슬림’
타임 ‘2012년 10대 종교뉴스 발표...이슬람, 바티칸, 여성리더십 등이 대부분

‘2012년 최대의 종교뉴스로 영화 ‘순진한 무슬림’이 선정했다. 타임지가 

이 기사를 최대 종교뉴스로 선정한 이유는 이 영화가 유튜브를 통해 알려

지자마자 중동 지역에 반미 시위를 몰고 와 급기야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

와 미 외교관 등 4명의 피살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종교 뉴스에는 중동 지역에 전면적인 반미 시위를 

야기한 영화 ‘순진한 무슬림’ 이외에도 바티칸 교황청 내부 문건 유출, 러

시아정교회와 여성 밴드 갈등, 바티칸 권위에 대한 미국 수녀들의 반기 등 

이슬람권과의 갈등과 바티칸과 여성 리더십 갈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종교뉴스(Top 10 Religious news in 2012) 중 교

회에 관련된 뉴스만을 요약해서 보도한다. 

■ 참석대상
	 1)전 세계에 계신 현직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록비 

	 9박 10일(세미나 등록, 성지순례, 호텔 숙박비 포함): 1400불
	 * 항공표는 별도 개인 구입
	 * 4월 9일 예루살렘(Tel Aviv Ben Gurion Airport: TLV) 
          도착으로 현지 공항에서 영접하여 호텔까지 픽업해 드립니다.

■ 항공권 문의: 세계여행사(World Travel Bureau, Inc.)
	 1-800-777-9136 담당자: 리디아 정
	 NY: (212)917-0022, CA:(562)403-2277

■ 등록마감: 2013년 2월 28일	 	

■ 등록신청
	 - Online : 신청: http://www.chpress.net

	 - NY사무실: ny@chpress.net / Fax.718.886.0074
	    노선희 전도사:shknoh@gmail.com / TEL(718)886-4040 

	 - LA사무실: la@chpress.net / Fax. 323.665.0046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 한국연락처: 설철호목사(schgil@hanmail.net)
         (재)에듀넥스트교육개발원
         TEL. (02)583-9136~8 / Fax 588-0709

* 미자립교회 목회자님을 위한 ‘성지순례 등록비’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제 : 들으라 이스라엘아! 	 “Hear, O Israel”
        생명의 말씀을 	    Word of Life to
        자녀들에게(신 6:4-9)	     Our Next Generation!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 일   시

2013년 4월 9일(화)~4월 18일(목)(9박 10일)

▶ 세미나장소

Ramada Jerusalem Hotel
Ruppin Bridge At Herzl Blvd., Il-91033, Jerusalem, Israel 
Phone:972-2-6599999  Fax:972-2-6511824퀸즈장로교회, 12년째 연말마다 사랑의 과일바구니 전달 

성탄과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한인교회들이 늘고 있다. 퀸즈장로교회(담임 박

규성 목사)는 지난 13일 남녀 선교회 회원들이 만

든 150여 개의 과일바구니를 지역사회 필요한 곳

에 전달했다.

911이 일어났던 2001년 뉴욕의 경찰관과 소방

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시작돼 12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랑의 과일바구니는 올해도 어김없이 경찰

서, 소방서는 물론 양로원과 병원, 한인 봉사단체 

등과 불우이웃과 사랑이 필요한 기관에 전해졌다. 

바구니에는 각종 계절과일과 과자와 더불어 사랑

의 메시지가 담긴 카드도 들어있다.



지난 14일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사건이 미국 학교에서 벌어진 

사상 두 번째 학교 참사가 될 전망

이다.

당일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어린

이 18명을 포함해 최소한 27명이 사

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하게 부상

을 입은 사람들도 몇 명 있어 희생

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최종 집계에서 사망자 수가 27명으

로 확인돼고 미국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사건 가운데 희생자 수가 두 번

째로 기록하게 된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 2007년 4월

16일 버지니아 주 블랙스버그의 버

지니아텍에서 한인 학생 조승희가 

32명을 사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

은 사건이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범인이 성인

이라는 것만 확인된 상태로, 범행 

동기나 이 학교와의 관계 등은 밝혀

지지 않았다.

세 번째로 희생자가 많았던 사건

은 지난 1999년 4월 콜로라도 주 콜

럼바인 고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학생 한 명이 총알 900발을 난

사해 학생과 교사 등 15명이 사망

했다.

이 사건 이후 미국 사회에서는 총

기소유 허용에 대한 논란이 심하게 

일었으나 총기소유를 금지하는 법

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의 피

해자들이 성인이 아닌 유치원 또래

의 아이들이 불특정다수로 무차별

하게 희생당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운동이 일고 있다.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

플(We the People)”에는 총기 규제

를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사건 당

일 이후 10여건이 제출됐고, 이 가

운데 한 건은 이틀만인 16일 오후

까지 12만 명이상이 서명했을 정도

이다. 

그간 총기사건 희생자들의 유족 

역시 총기 규제를 강력히 촉구할 것

으로 보인다. 이들은 총기 규제가 

이번에 마련되지 않으면 이 같은 불

행한 사건의 재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사건 발생 초기에 들끓던 규

제 여론은 시간이 지나면 차츰 수그

러든다는 점에서 총기규제가 실현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힘들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총기 규제

를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범죄자나 

불안정한 사람들의 총기보유를 막

는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정당방

위를 위해 총기를 휴대하는 권한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면

적인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

이다. 국민들도 총기규제가 필요하

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법 제정

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

지는 않는다.

지난 7월 콜로라도 주 극장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진 뒤 뉴욕타

임스(NYT)와 퀴니피액 대학이 최

근 몇 년 사이에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콜로라도(1천463명)와 버

지니아(1천412명), 위스콘신  주(1

천428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8%가 총

기규제에 찬성했다.

하지만 더 강력한 법률을 만들더

라도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콜로라도 주 응답자의 3분의2, 버

지니아 주의 60%, 위스콘신 주의 

57%가 규제 법률을 강화하더라도 

불행한 사건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

라고 답했다.

따라서 코네티컷 참사 동기에 대

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원인이나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총기 규제와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인인 애덤 란자(20)는 14일 오

전 9시40분께 모친이 유치원 교사

로 근무하는 코네티컷 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를 찾아가 어머니

와 이 학급 유치원생들에게 마구잡

이로 총격을 가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랜자는 

학창 시절부터 똑똑한 외톨이 학생

으로 여러 급우들로부터 기억되고 

있다. 매우 내성적인 학생으로서 학

교 복도에서 서로 마주쳐도 몸을 피

하고 옷깃을 움츠려 피하곤 했던 학

생이었다고 한다. 

랜자를 지도했던 한 교사는 랜자

는 장애가 분명히 있었다며 신체적 

고통을 잘 못 느꼈으며 화상을 입어

도 별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

고 증언하기도 했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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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제 열흘만 지나면 대망의 새

해를 맞이해야 하는 마음이 기대

감보다는 후회함으로 그득한 것

은 왜일까요? 신년에는 더욱 하

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삶

에 허락하신 주위의 모든 지체들

을 행복하게 해야 하겠다고 다짐

을 해보건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쉬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

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것은 훌

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

해 새 출발을 준비하려다가 문득 

옛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매일 어머니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그

의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그러다 그의 어머니가 병이 걸려 돌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 자신을 후회했습

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마지막 유언으로 냇가에 자신의 시체

를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틀림없이 이번에도 반대로 자신

을 산에다 묻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청개구리는 

이번에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 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냇가로 나가 슬

피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한번쯤 들어왔던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조

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도 많은 것들을 다짐하고 후

회하면서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똑같은 것들을 후회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는 지난 한해를 반성하며 후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금 우리는 그때와 똑같은 후회

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내년에도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항상 같은 후회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 해가 지나면서 “주

님, 죄송합니다. 올해도 별로 한 것이 없네요.” 조금 더 성실하게 

충성되게 주의 일을 감당했어야 했었는데... 그렇게 할껄, 저렇게 

할껄, 껄껄하며 한해를 마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도 묵은 한해는 보내야 합니다. 붙잡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에서 스스로 미끄러져 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2012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또 한 해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룩한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 새로운 꿈을 꾸며, 

새로운 일을 계획하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 우리들이 되어

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 감사(Thank)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순간마다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셨던 하나

님을 기억해야(Remember)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무

한한 기회로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Praise)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함께 거두자고 하시는 하나님

의 꿈을 이루어가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Hope). 하나님은 

분명 2013년에 더욱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어야(Trust) 하

겠습니다. 대망의 새해를 맞을 큰 소망으로 아쉬움과 후회함을 묵

은해와 함께 떠나보내십시오(Release). 

묵은 한 해를 보내며 

송상현 목사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또 총기난사...끊이지 않는 폭력의 악순환!

지난 14일 오전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한 초등학교에서 또다시 총기난

사 참극이 벌어지면서 미국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총기 난사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그때마다 총기보

유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특히 유치원 또래

의 어린이들이 많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분이 과거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사건과 관련해 애도성명을 발표하면

서 이런 총기 난사사건을 막기 위해 “의미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약속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린이들을 언급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백악관 출

입기자들은 “대통령이 이처럼 감정적으로 격한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다”

며 백악관의 침통한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분위기로 미뤄 백악관이나 민

주당에서 총기 규제와 관련해 강력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보인다고 

미 언론은 전망한다. 

미 언론, 코네티컷 주 초등교 사건 동기 추적...총기규제 강화 제안

범인, 아스퍼거 증후군 인격장애 있고 폭력 컴퓨터 게임 즐겨

오바마 “의미있는 행동” 약속...총기법 개정해도 “소용없다” 관측도



믿음의 근성이 있는 사람은 무엇

을 위해 사는지, 장애요소는 무엇인

지 정확히 알고 있다. 종종 우리는 

회심이 우리 삶의 큰 그림이라고 여

긴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에 있다.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

인 줄 알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큰 

그림을 발견하고, 막연히 히브리 노

예들에게 친절했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같다.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큰 그림

은 인생길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모

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각 

연령별 특징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

한 이유가 있다. 

20대는 정체성 정립에 몰두한다. 

주로 인간관계나 인생의 목적과 관

련해 질문을 던지며, 삶의 조각들에 

질서를 부여할 원리를 찾게 된다. 

30대는 책임이 늘면서 우선순위

를 고민한다. 직업과 관련해 승패가 

갈리는 현실을 맞이해 인간관계에

서는 고독을, 신앙생활에서는 젊음

의 이상 대신 가차 없는 현실에 처

하게 된다. 

40대는 위험한 미지의 바다와 같

다. 무방비상태로 많은 일들을 겪어

야 하는데, 뜻밖의 불확실성에 마주

치며 의아해할 것이다. 그러나 오히

려 그 때문에 전혀 새로운 소명을 

찾거나 인생 전반부에 대한 세세한 

평가를 통해 인생 후반부의 신나는 

모험을 시작하기도 한다. 

50대는 빠른 시간을 절감하며 남

은 시간을 헤아리게 된다. 건강과 

재정과 가정 문제는 경고 없이 찾아

온다. 젊은 세대의 압박도 무섭다. 

60대는 죽음이 떠오르는 시기다. 

7-80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루 일

과가 거의 정해져 있는 공동체에서 

살 것이다. 하지만 그냥 앉아 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몸은 늙었

지만 여전히 세상에 기여하고 싶어 

한다. 

영적 근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펼쳐 놓고 이런 질문들에 미

리 준비해야 한다. 답을 찾지 못하

면 영혼이 피곤해지고, 활력이 줄어

든다. 

첫째,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진 사

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가’를 묻는다. 예수님은 사람들

을 불러 “내게서 배우라”고 말씀하

셨다. 무엇을 배우는가? 아마도 예

수님을 따라 조금씩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할 것이다. 인격은 기본 값

으로의 ‘나’이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문득 튀어나오는 내 모습이

다. 또 사람들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다. 

즉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만드는 깊

은 흐름이다. 이것을 감시하면서 필

요하다면 방향을 바꾸거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표면적인 변

화가 아니다. 먼저 자기 검토를 통

해 회개할 때 인격이 성숙하고, 성

경의 가르침을 통해 인격이 계발된

다. 그것은 현실적인 득을 가져다주

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

하시는 올바른 방법이다. 

둘째,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진 사

람들은 소명에 이끌려 살아간다. 성

경에 나오는 무수한 부르심에는 공

통점이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중 

한 분이 부르셨고, 예측할 수 없으

며, 불가능해 보이고, 제각기 다르

다는 것이다. 부르심이 찾아오는 데

는 몇 가지 방식이 있다. 하늘이 말

하며(!),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채고, 

자신의 은사가 입증하며, 결과가 보

장한다. 

셋째,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진 사

람들은 자신이 유익을 끼칠 수 있

는 방법이 수없이 많지만 최대한의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그것이 은사이다. 은사가 가진 구체

적 기능과 특성을 파악하는 일은 어

렵지 않다.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거

나,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거

나, 효과적인 결과를 낳는다. 왜 그

런 능력이 발휘되는지 알 수는 없지

만, 은사의 영역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신비한 열정이 솟구친다. 

넷째,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진 사람

들은 나누는 삶을 산다. ‘나눔’ 하면 

보통 돈을 떠올리는데 나눔은 돈보

다 훨씬 큰 주제다. 나눔이란 오네

시보로가 바울을 유쾌케 했던 것처

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누고, 

바나바처럼 자신의 됨됨이를 나누

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적든 많든 

나누는 것이다. 

<2면에서 계속>

랜자가 앓은 병은 아스퍼거 증후

군(Asperger Syndrom)과 인격장애

(Personality disorder)로 학교 교사

들이 이를 치료해야 한다고 권고하

기도 했으나,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

는 이슈에 주력했던 모친 등 가족들

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나 문제제

기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랜자는 2009년 이후 학교

를 그만두고 홈스쿨링을 하면서 집

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전쟁이

나 살인 게임 등 ‘컴퓨터 게임광’으

로 변해 이 같은 성향이 범행의 발

단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

고 있다. 

실제로, 관계 당국이 그의 집을 조

사한 결과 본체가 파손된 컴퓨터가 

발견돼 범행 동기를 밝혀줄 유력한 

증거가 확보됐다. 

회계사로서 대기업(G. E Capital) 

부사장까지 지낸 부친 피터는 지난 

2009년 랜자의 모친과 이혼했으며 

지금은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

다. 피터는 공식 발표한 성명을 통해 

희생당한 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

를 표한다며 우리도 그들도 금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사건 동기를 알 수 있는 확

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범인 

랜자가 모친 등 가족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어린 아이들에게 표출한 것

으로만 추정할 뿐이다. 모친을 증오

하게 된 란자가 모친을 죽이고, 더 

나아가 모친이 평소 사랑을 표출했

던 대상인 어린이들까지 희생양으

로 삼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극악무도

한 참사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

런 비극적인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

이 너무나 안타깝다. 어린이들은 물

론 희생당한 사람들의 미래가 없어

진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총기 난사사건을 막기 위

해 “의미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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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가’자문하라!

인생이라는 장거리 경주에서 다른 이들보다 돋보이는 이들, 그들에게는 

영적 근성이 있다. 그들은 결승선을 향해 달리되,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줄 

알며 과거의 짐을 벗어 버리고 믿음의 지구력으로 행복한 소수와 함께 달

리는 이들이다. 인생의 경주장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쓰기 위해 반드시 필

요한 원리들을 계획해 보자. 영적 끈기와 믿음의 근성만이 인생의 큰 그림

을 가지고 인생 대 경주를 완주하는 법이다. 

리더십저널, 고든 맥도널드 목사가 소개하는‘영적 성장 토대’보도

영적근성으로 믿음의 큰 그림 그리고 소명대로 행동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은사 찾고 나눔의 삶 살아야

또 총기난사...끊이지 않는 폭력의 악순환!

<1면에서 계속>

이슬람에서는 구원을 얻게 하는 다섯 기둥(Five Pillars)이 있

다. 그런데 알라위파는 여기에다 두 가지를 더 보태었다. 하나는 

성전(Jihad)이며, 다른 하나는 왈리야(Waliya,  Devotion to Ali 

and Struggle against his enemies)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왈리

야를 특별히 강조하는데, 알리를 온전히 따라야만 다섯 기둥을 

실행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다고 믿는다. 알리의 추종자들답

게 알리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 결과, 선지

자 알리처럼 대중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감수하며, 모스크와 같

은 공공장소보다 집에서 은밀히 알라에게 예배하는 것을 더 순

수한 예배로 본다.  

알라위파는 시리아 총인구의 약 11%(약 200만 명)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소수 분파인 알라위파가 시리아 인구 75%를 차지하

는 순니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4. 러시아정교회와 정치적 여성 음악밴드(Pussy Riot) 갈등

3선에 성공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발언, 즉 교회와 정부의 분

리는 ‘원시적인 개념’을 추종하는 여성 밴드가 러시아정교회 교

권에 도전해 불경죄로 2년간 투옥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5. 미국 수녀들의 반란

바티칸 교황청의 위계질서에 세계 최대 수녀 조직(the Lead-

ership Conference of Women Religious)이 여성으로 보호받고 

여성답게 대접받아야 한다고 정면으로 도전했다. 

6. 영국성공회 내 여성주교 안수문제

영국성공회 수장인 로완 윌리엄스 주교의 은퇴 임박에 따른 여

성 성직자의 주교 안수/임명 부결. 그 이유로 바로 여성과 동성애

자에게 안수했던 미국 성공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영국 성

공회 내부 결정이다. 

7. 초강경 정통 유태인들의 예루살렘 장악

8. 미얀마 민주화 이끈 승려들과 이슬람 유입자들의 갈등

9. 성탄절 날짜에 대한 교황의 해석

10. 퍁 로버슨 목사의 대선예측 빗나가다

한편 지구촌의 2012년은 60개가 넘는 나라에서 총·대선이 치

러진 가히 선거의 해였다. 지난 1월 대만 총통을 뽑는 것으로 시

작된 세계 주요 국가의 선거는 16일 일본 총선에 이어 오는 19일 

한국 대선으로 마무리된다. 

동일한 맥락에서, 미 언론은 지금까지 미국 지배 계층이었던 ‘

백인 앵글로 색슨 개신교인(WASP)’의 퇴조 현상을 최대 이슈로 

손꼽고 있다. 이외에도 2012년 대선 이후 더욱 더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남미계 커뮤니티의 부상과 함께 런던 올림픽 등이 선

정됐다.

2012 종교 최대뉴스는 영화‘순진한 무슬림’



우리 옛말에 “밤새 울고 나서 누

가 죽었느냐고 묻는다”는 말이 있

다. 초상집 분위기에 젖어 덩달아 

서럽게 밤이 새도록 울기는 울었

는데 정작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

고 그렇게 울었다는 말이다. 이 말

은 울고 웃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

가지만 왜 울고 왜 웃는지 이유도 

모른 채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덩

달아 흔들리는 사람을 지적하기

도 한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

면 여지없이 캐롤을 부르고 듣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한 해의 마

무리를 짓게 된다. 그런데 성탄이 

무엇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캐롤을 부르는지 생각해보았는가? 

아니 성탄절이 여러분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는가?

크리스마스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온 세상이 기뻐하는 절

기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나를 위

해서 오셨다는 사실 때문이다. 주

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것

을 말로 또 음악으로 선물로 나누

는 것이다. 물론 그럴 때 주고받는 

기쁨도 있지만 성도에게는 이 말

이 He came to this world로 끝나

지 않고 He came to this world 

even for me 나를 위해 오셨다! 여

기에 나의 기쁨이 있는 것이다. 성

경은 모든 육체가 주의 구원을 보

리라! 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육체

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

보다도 내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다. 그럴 때 크리

스마스는 나에게 전혀 새로운 감

격으로 와 닿게 되는 것이다. 예수

님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 그것은 

분명한 역사이고 또 신학이고 하

나의 교리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

들도 예수님 오신 때를 기준으로 

역사를 둘로 나누어 BC와 AD로 구

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주

관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오셨

다. 그것이 신앙이다. 

지난 2000년 역사가 지나는 동

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가 오셨다는 그 사실을 전파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가 이 땅에 오

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누구나 다 예수님이 오신 것

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적 인식에서 한 걸

음 더 나아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나의 고백적인 신

앙이 되어야 세상의 크리스마스가 

아닌 나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

이다. 신앙은 어느 누구보다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내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에 대

한 고백이며 내 안의 경험하는 내

면적인 경험이다. 신앙은 저 김씨

라는 분에게도, 박씨라는 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만일 

내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내 가슴

속에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

는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이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다. 신학

과 교리에서 한 걸음 더 신앙으로 

들어가야 한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 지식에

서 고백으로 한 걸은 더 들어가야 

한다. 세상에 어떤 진리라도 그것

이 내 안에 들어와 내 고백적인 진

리로 받아 고백되지 않으면 나에

게 아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나를 위해

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를 설명해준다, “회개에 합당한 열

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

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

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

게 하시리라” 우선 내 자신이 아브

라함처럼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진정

한 회개 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서 세상에 오셨다고 기뻐만 하고 

있는 것은 너희 자신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망

각하고 사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런 나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오신 것이다. 나를 잃어버린 채 세

상사는 일에만 빠져 사는 그런 구

제불능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

신 것이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마가복음 

3:2에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

라고 외쳤다. 천국을 맞이할 가장 

중요한 준비가 회개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성탄절 준비는 캐롤이

나 선물이 먼저 아니고 무엇보다 

먼저 내 죄를 회개하는 일이다. 여

전히 죄 속에 나를 잃어버린 채 겉

치레만 하는 성탄 준비는 도리어 

어리석음을 넘어 위험한 것이다. 

진정한 내면의 회개가 없이는 모

든 성탄준비가 아무 의미없는 겉

치레일 뿐이다. 아기 예수님을 우

리 안에 모시기 전에 먼저 내 안

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청결

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

한 성탄준비요 고백적 성탄이 되

는 것이다. 

크리스마스의 최대선물이 무엇

인가? 이 땅에 와주신 주님께서 저

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대의 선

물은, 주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새

로워진 자아와 함께, 그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 바로 그 선물

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것이

다. 금년은 세상이 떠들썩한 겉치

레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나를 위

해서 오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자아로 회복시켜 주시는 

고백적인 성탄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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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크

리스천은 누구나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이란 크리스천의 삶이며, 구체

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의 삶 속에 담

겨진 그 영광은 무엇인가요? 누가

는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생활을 직

접 목격하진 못했으나 훗날 사도들

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들

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실제로 들

었던 사건들을 본 것으로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이 사실이 크리스천들

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

은 바로 들은 복음을 직접 내 삶으

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들은 복음을 단순히 지식

과 소식으로 전하는 것만 아니라 그

는 들었던 복음을 생동감 있게 본 

것처럼 신앙생활을 전했습니다. 하

나님은 누가를 지명하여 성령의 감

동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

씀인 누가 복음과 동시에 사도행전

을 목격한 사건으로 기록하게 합니

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는데 누가

의 삶 속에는 어떤 신앙의 간증이 

있기에 누가 복음을 생동감 있게 기

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누가를 불러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스

런 사건을 기록되었습니다. 마17장, 

막9장, 눅9장에는 동일한 사건이 기

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접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

17장에서 사건배열을 보면 예수님

의 영광스런 변화의 사건을 처음

에 두고 시작하였습니다. 막9장에

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9장

에서 모든 사건을 전개한 후에 중

간 말미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사건

을 기록된 것을 주목해볼 수 있습

니다.

성경 저자인 누가의 가슴속에는 

분명하고 독특한 의도가 있습니다. 

누가의 마음을 헤쳐보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목적이 분명하

고 그 심장 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

심 없는 순수한 마음과 계산되지 않

은 정직하고 순수한 열정이 누가의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수한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누가복음을 말씀을 기록하

게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내용 배열을 보면 

열두 제자 파송으로 시작되고 둘째, 

헤롯 대왕의 불안한 마음을 기록하

고, 오천 명을 먹이는 사건, 베드로

의 신앙고백과 이어서 영광스런 사

건을 기록 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수

난을 첫 번째로 예고한 사건을 기록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열이 참 우연이 아

니며 여기의 누가의 가슴속에 담긴 

간증을 충분히 끌어낼 수있는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높은 산

에서 변화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분명이 기록되었

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

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기도하

는 중에” 주님이 영광스런 모습으

로 변화되었던 사실을 누가는 이 사

건을 포착하여 생생하게 기록하였

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

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

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써 왜 제자들을 데리고 왜 기도하러 

가셨는지 누가는 마음의 질문이 있

었습니다. 주님은 누가의 마음의 소

원을 아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질문할 때 주님은 “나

는 길이요, 생명이심”을 가르치십니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마다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방인 출신의 의사인 누가는 예수님

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누가 복음서 사도행전

을 기록할 수 있는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

세를 주셨습니다. 능력과 권세는 필

수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능력(뒤나

미스)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하

나님께로부터 오는 인격의 힘이며,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

니다.

그러면 권세란 (엑소시아)합리적

인 권리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합법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권세”

는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

워진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그

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

들을 파송할 때 능력과 권세를 주

신 사건을 누가는 이 사실을 목격하

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역

사 속에서 누가를 도와서 사도행전 

전장을 기록하였고 능력과 권세를 

사용되는 현장으로써 로마를 정복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열 두 제자들에게 능력

과 권세를 주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

니까 당시 헤롯 대왕이 불안과 두려

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 헤롯 대왕은 내

가 세례 요한을 목 베어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불안

해합니다. 그때 모든 유대 땅에 있

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초점

이 맞춰지는 사건은 곧 하나님의 은

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

자가에 못박혀 죽으시려고 오셨습

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모든 

열국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헤롯 대왕도 한 몫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사건은 베드로는 ‘주는 그리

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고백 터 위에 오병

이어 사건, 헤롯 대왕이 불안해하는 

사건들이 바로 베드로의 이 신앙고

백 터 위에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

게 주어졌습니다. 

누가는 이 신앙고백 위에 다음

으로 전개되는 사건은 “인자로 오

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심”

의 삶을 강조합니다. 이 신앙고백 

터 위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

를 따르라” 십자가의 삶을 말씀하

십니다.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십자가의 성숙한 삶을 살도록 도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궁극

적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이끌어가

며 성숙한 삶에 도전을 받아야 합

니다. 누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

니다. 

십자가의 삶은 기도라는 레일에 

주어졌습니다. 그 레일 위에 가다보

니 영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누가

복음 9장에서 누가는 잘 정리된 신

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의 간

증의 핵심적인 것은 십자가의 삶을 

가슴에 담고 살았더니 영광에 참여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

의 간증 속에 십자가의 삶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

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영광”이 되

십니다. 십자가의 삶은 자기의 유익

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 유다

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

이 되어야 합니다. 

푸/ 른/ 초/ 장 

신원규 목사
(삼성장로교회)

누가의 간증 속에 담긴 영광
누가복음 9 : 28-36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신앙칼럼

성탄을 맞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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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간에 우리의 가슴을 미어

지게 하는 일이 또 지면과 방송을 채

웠다. 미국 동부 커넷티컷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28명이나 되

는 사람들이 총에 의하여 살해당하

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

건의 범인 Adam Lanza는 자기 집에 

있는 어머니가 보유한 고성능 총들

을 사용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

고 초등학교에 달려가서 6살-7살 사

이의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무차별로 

학살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

을 스스로 끊었다. 

추모예배에 참여한 감정을 잘 들

어내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도 목이 

메인 가운데 연설을 했다. 이번에 희

생당한 피해자 어린아이들의 생존시

의 천진난만하고 밝은 사진들을 보

면서 가슴이 아프고 목이 메이지 않

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실 모든 부

모들이, 아니 모든 세대들이 일어나

서 통곡하고 회개를 해야 한다. 그리

고 이런 모습은 상징적으로 세계의 

어린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

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

직 자세한 내용을 다 알지 못하기 때

문에 미리 정죄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와 변명을 늘어

놓더라고 그 행동을 결단코 정당화 

할 수는 없다. 어린아이들이 방학과 

크리스마스로 들떠 있고 즐거워하여

야 할 기쁨과 축복의 계절을 슬픔과 

절망과 통곡의 계절로 바꾼 악마적

인 사건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

가? 오바마 대통령은 추모예배에 참

석하여 감동적인 연설을 하면서 대

통령으로서 “반드시 아이들을 보호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콜럼바인 총기난사에도, 한국

인이 범인이었던 조지아텍 총기난사

에도, 대형 총기사건들이 일어날 때

마다 정치인들은 변화를 약속했다. 

그런데 문제는 더욱 더 악화되어서 

이제는 스스로 아무런 방어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학살당하

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문제해결

의 단골메뉴들이 있다. 먼저, 미국인

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가장 뜨거운 

감자중 하나인 총기규제다.아담 렌

자의 어머니 낸시는 Prepper라는 

survivalist 운동에 관심이 많았다. 

이들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는 무

너질 것이고 그 후에는 극도의 혼돈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는다. 정

부를 신뢰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대피 시설이나 식량비축 등의 준비

로 전쟁 등의 큰 재난에서 살아남는 

것이 지상목표이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음식과 음료는 물론이고 총

기구입도 마다하지 않는다. 

낸시도 총기수집의 취미가 있었

다. 집안에 여러 종류의 총기들이 있

었다. 아들과 함께 사격 연습도 다녔

단다. 어머니가 자기보호를 위해 구

입한 그 총기는 자신의 죽음의 도구

가 되었다. 어머니의 무기들은 자기

방어가 아니라 방어하지 못하는 아

이들과 교사들의 생명을 빼앗고 범

인 자신도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었

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

이는 살상무기는 결국 자기 생명을 

빼앗아 갔다. 

미국인들은 총기소유에 대한 특별

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서부개척 시

절에 정부가 개인들을 다 보호해주

지 못했다. 자기방어가 미국의 문화

이다. 자기를 스스로 지킨다는 것을 

매우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로 여기

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선진국 가운

데 거의 유일하게 총기소유를 허락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한 큰 문

제 제시는 전쟁터에서 있어야 할 무

기가 미국 내에 사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연약한 아이들에게 향해졌

다고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총기규제에 대한 정

당성을 더하는 비극의 사건이었다. 

물론 각 사회마다 범죄자들, 문제아

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있다. 하지만 범인이 설사 정신병

자라고 하더라도 손쉽게 접할 수 있

는 무기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대량

살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만

약 더 강력한 살상무기를 접할 수 있

었다면 더 큰 대학살이 일어나지 않

겠는가?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통

해서 정신병자들의 관리의 문제와 

통제에 대한 문제들, 폭력적인 컴퓨

터 게임의 영향들, 사회적으로 적응

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예방적 대

책들 등의 수많은 방법들이 제시한

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해

답을 찾아본다. 뉴스미디어에서 언

급하지 않는 다른 핵심적 문제는 교

육이다.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나왔

다가 지금 토크쇼를 담당하는 해커

비 목사는 이번 사건은 “미국이 하나

님을 학교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

라고 했다. 교육의 실패의 결과라는 

말이다. 사실 미국은 케네디 이후로 

학교에서 하나님과 성경말씀을 제거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정치와 종

교의 분리는 미국 건국시부터 중요

한 정치적인 원리로 여겨왔다. 유럽

을 건너온 초기 이민자들은 중세시

대의 타락한 가톨릭 종교와 정치의 

밀착이 가져온 암흑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교육, 기도가 없는 교육, 성경이 없

는 교육, 십계명이 없는 교육, 이제

는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 소

위 세속적 실용주의 교육이 지배한

다. 그래서 미국 교육의 현장은 오직 

신앙의 자유만 포기를 강요하는 현

장이 되었다. 예수님과 성경은 거부

되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허용

되는 차별의 장소가 되었다. 가치관

이 제외했던 교육의 열매를 지금 우

리가 거두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범죄를 행한 사람

을 향해 병들었다고 말한다. 이번 사

건에 대하여 한 흑인 형제가 푸념 섞

인 뼈 있는 말을 했다. “흑인이 사람

을 죽이면 범죄자, 중동인이 사람을 

죽이면 테러분자, 백인이 사람을 죽

이면 정신병자라 한다.” 물론 정신과 

의사는 범인에게 정신적인 질환의 

병명을 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

만 이런 의도적인 살인은 병이 아니

고 사악함이다. 

창세기의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살인자 가인을 상하게 한 사람은 7

배의 벌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을 자신에게 확대 적용하면서 자신

을 상하게 하면 77배라고 주장한다. 

자기가 당하는 창상을 인하여 사람

을 죽인다고 했다. 자기의 상처를 몇

배, 몇십배를 증폭해서 다른 사람에

게 갚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약한 아이

들에게 자신의 분노를 폭발하는 것

은 병이 아니라 사악함이다. 

예수님 재림의 마지막 때는 주님

의 초림 때와 같다. 예수님께서 초림

하실 때에 헤롯대왕은 자신의 권좌

를 보호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지경

의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대학살 했

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

해서 아내도 죽이고, 형제도, 자녀들

도 죽었었다. 헤롯의 베들레헴 대학

살은 특별히 갓난아이들을 향한 테

러이다. 자신을 보호할 힘도 없는 마

땅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최악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은 그 어떤 말로도 정당화 할 수 없

는 죄악이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전

부가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전세계

에 걸쳐서 일년내내 핍박을 받는다. 

작년 국제 기독교 인권 감시단체인 

ICC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들이 무슬림들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나이지리아 플

라토 주 조스 시 인근에서 무슬림 괴

한들의 기독교인 마을 공격으로 5백

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지 2주일이 

채 넘기도 전에 또다시 기독교인들

을 공격했다. 이번 공격으로 사망한 

기독교인 수는 13명에 이르며 임산

부와 어린이들도 포함돼 있다고 한

다. 기독교인 마을이 무장한 괴한들

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들은 총성으로 주민들을 위협한 뒤 

집 밖으로 나오는 이들을 여성, 아이 

가릴 것 없이 칼로 마구 베어 살해하

는 잔인함을 보였다고 한다. 피해자

인 기독교인 주민들은 괴한들이 사

람들을 살해하고 마을을 불태우면서 

‘알라는 위대하다’는 뜻의 “알라 아

크바”를 외쳤다고 증언했다. 세계적

인 기독교인의 당하는 핍박에 비하

면 빙산의 일각이다.

성탄의 계절에도 세계 곳곳에는 

폭력과 학살이 계속된다. 연이어 일

어나는 이라크의 폭파사건들, 아프

가니스탄의 폭발사건, 시리아의 어

린이 살해사건 등 지구촌 곳곳에는 

총성이 그치지 않는다. 하지만 성탄

은 평화와 기쁨의 계절이다. 사단은 

성탄의 축복을 오염시키려고 한다. 

성탄절의 평화와 기쁨을 깨려는 사

단의 공격과 역사는 2천년전이나 지

금이나 동일하다. 첫 번째 성탄절에 

헤롯의 폭력이 피로 물들었듯 이번 

성탄절에 고통하는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진정한 평화는 재림하시는 주님이 

가지고 오신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

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지금 누리는 진정한 기쁨

과 평화를 보장하신다. 하나님의 위

로가 이번에 어려움을 당한 모든 가

족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한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

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성탄 계절의 뉴타운 어린이 대학살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Q: 성탄의 계절에 오신 예수그리스도가 성탄의 중심이 되어야 하

는데 이 세상은 성탄이 이젠 무신론 홀리데이(Holiday) 문화로 점

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의 계절을 어떻게 지내

야 하는지요?

-나성에서 유 집사

A: 집사님이 염려하는 대로 이 미국은 점점 성탄문화가 무신론 문

화로 “예수는 없다”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성탄에는 미국사람

들이 잘 부르는 캐롤 I’m dreaming of white Christmas가 아닌 I’m 

dreaming of right Christmas라고 불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성탄

절에는 바른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히브리

기자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

에게 우리의 눈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히3:1-2, 12:1-2). 

그리스도 예수를 환영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 분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1.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는 

AD와 BC로 나뉘었습니다.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로서 in the 

year of our Lord로서 “우리 주님의 시대에”라는 뜻입니다. 역사는 어

떤 위대한 왕이나 정치가 도덕가 영웅의 행적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

대했던 인간도 잠간 있다가 사라졌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

니다. 역사를 영어로 History라 하는데 그 뜻은 His Story 그분의 이

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 인데 예수그리스도의 이

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 인류역사와 개인의 운명을 푸

는 비밀한 열쇠입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사건을 풀지 않으

면 역사는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어네스트 레난”의 말대로 모든 역

사는 그리스도 없이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요 우주의 비밀입니다. 그 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지난 21세기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이십니다. 성경은 종교적 문헌을 아무렇게

나 수집해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책이라

고 예수님이 요5: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곧 내게 증거하

는 것이로다.” 성경을 읽다보면 성경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부 제롬은 “성경에 대한 무지는 곧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수내시도 이사야서를 

읽다가 빌립을 통해 성경의 중심인 예수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어 구

원을 받았습니다.  

3. 예수님은 선교의 핵심이십니다. 우리들은 현재 종말의 시대를 살

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대의 관심

을 가져야 할 것이 2가지가 있는데 1)주님의 재림이며 2)선교입니다. 

재림과 선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초림에는 말구유에 태어나시

면서 죄인을 구하려 이 세상에 초라하게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만왕

의 왕 심판자로 천군천사들과 함께 죄인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탄

절에는 이 예수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현재 기다리지만 아직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초림을 듣지 못하고 또 

한 들어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탄과 선교는 같

이 가야 합니다. 

성탄은 역사의 중심, 성경의 중심, 선교의 핵심 예수님만 찬양해야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인 도 네

시아는 세

계에서 네 

번째로 인

구가 많은 

나라로 현

재도 여전

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많은 무슬림과 함

께 세계에서 인종적으로 가장 다양

한 인구를 가진 나라 중 하나이다. 

토알라(Toala)는 이곳에 살고 있는 

300종족들 중 하나다. 인도네시아 

섬들은 아시아와 유럽, 호주 사이

에서 실제적인 해로를 가지고 있으

며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주요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 

토알라는 주된 인도네시아 섬 중

의 하나인 슐라웨시(Sulawesi)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슐라웨시

(Sulawesi)는 일반적으로 거대하

며 원뿔화산으로 두드러진 큰 게 

모양의 섬이다. 토알라 족은 포소

(Poso), 라아(Laa), 그리고 칼래나

(Kalaena) 강의 계곡 근처에 살고 

있다. 큰 여러 부족들이 토알라 사

이에 살고 있으며, 모두 종교와 문

화가 비슷하다. 그들은 또한 모두 

하나의 공통된 지방언어를 구사한

다. 대부분의 다른 부족들은 기독

교인이 됐지만 토알라는 여전히 견

고한 무슬림으로 남아있다. 

삶의 모습

20세기에 앞서 고지대 토알라 족

은 커피와 노예 때문에 종종 침입

을 당했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사

람을 사냥하며 침입하는 것은 또한 

일반적이었다. 대부분의 토알라는 

그들 자신의 음식인 쌀을 위해 계

단식의 농작을 한다. 물소를 이용

하며 금속 쟁기는 여전히 사용되

고 있다. 토알라 농부들은 옥수수

와 향신료, 콩, 고구마, 감자를 기

른다. 현금화 할 수 있는 작물은 커

피와 정향이다. 또 뱀, 뱀장어, 그리

고 경작되지 않은 논에서 작은 물

고기들을 잡는다. 가축은 닭, 돼지, 

그리고 종교적 제사를 위한 물소들

이 있다. 

이들은 작은 촌락과 평원을 따라 

여기저기 있거나 언덕 꼭대기에 있

기도 하다. 4명에서 6명의 가족들

이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간다. 촌락

들은 혈연과 결혼에 연계된 모든 

식구들과 함께 지역적인 “친척”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개인적 필요보

다는 가족의 중요성, 원로들과 정

직함을 존경하는 것이 강조된다. 

과거 상류층의 결혼은 일부다처

제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대부분 

일부일처제를 따른다. 결혼한 후에 

부모나 혹은 배우자의 촌락에서 살

도록 선택할 수 있다. 어떤 결혼은 

부모가 정하지만 오늘날 많은 젊은

이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직접 선택

한다. 

입양은 토알라 사이에서 일반적

으로 행해지고 있다. 아이들은 부

모와 친척에 의해 양육된다. 이는 

가족결합력이 확장되고 아이를 입

양하기 위해 친척과 친구들을 허용

함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경우 아이들은 종종 그들의 입

양과 원래의 부모의 가족 사이에서 

종종 옮겨 다니게 된다. 

신앙

토알라는 99%가 수니 무슬림들

이다. 그러나 정령숭배의 다양한 

형태가 그들의 문화에 영향을 끼치

며 존재하고 있다. 토알라에서 장

례식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

들은 이 의식이 이 세상에서의 삶

을 떠나는 것과 다음세상으로 나

아가는 것이라고 믿는다. 장례식은 

그 사람의 부와 지위에 따라서 길

이와 형태가 달라진다. 

필요로 하는 것들

37,000명 토알라에서 오직 318

명만이 믿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

다. 정령숭배와 혼합된 그들의 견

고한 이슬람의 신앙의 복합성은 그

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어

렵게 만들고 있다. 토알라를 대상

으로 하는 하나의 선교단체가 있

으며, 그들은 매우 적은 기독교적 

자료를 가지고 있다. 성경은 그들

의 언어인 토알라-팔릴리(Toala-

palili)로 아직 편찬되지 않았다. 

             

코네티컷 총기난사범 모친, 종말론자

지난 14일 코네티컷 주 뉴

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범

인 애덤 랜자(20)의 모친 낸

시 랜자(52)가 종말론자였으

며 이에 따라 식량을 비축해

두고 총기 구매에 집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애덤의 이모인 마샤 랜자(57)는 낸시가 생전에 문

명사회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믿었으며 종말에 대비

해 사격과 같은 필수 생존 법칙을 습득했다고 밝혔다

고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이 16일 보도했다. 마샤는 

“우리는 종말에 대비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그

는 경제 붕괴에 대비하고 있었으며 식량을 비축했다”

고 회고했다.

조경업체 ‘홈스 파인 가든스’의 댄 홈스 대표는 “낸

시가 아이들과 함께 자주 사격연습을 하러 가곤 했다”

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결국 모친의 

종말론적 관점이 아들 애덤에게 영향을 줬을 수 있다

고 데일리메일은 지적했다.

관련 소식통들은 낸시가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애덤

이 겨눈 총구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애

덤은 이후 낸시 명의의 총기 여러 개와 차 열쇠를 들고 

샌디 훅 초등학교로 가서 총기 난사 참극을 벌인 것으

로 추정된다(27명 사망).

한편 애덤의 범행 동기를 둘러싼 각종 추측이 난무

하는 가운데 전쟁이나 살인 게임 등 ‘컴퓨터 게임광’이

었던 애덤이 성향도 범행의 발단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사건 담당 조사관들은 그의 집을 수색한 결

과 본체가 파손된 컴퓨터를 발견했으며 애덤이 부순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보도했

다. 이에 따라 애덤이 범행 당일 컴퓨터 게임의 가상현

실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중국 초등학교 칼부림 범인 `종말론’에 영향

중국 허난성 광산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대상 무

차별 칼부림 사건의 용의자는 

`2012년 세계 종말론’의 영향

을 받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고 중국 경찰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사건 발생 

당일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용

의자 민(閔)모씨를 검거했으며, 조사 결과 종말론에 

심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국 동방망(東方網)이 17

일 전했다. 민씨는 지난 14일 광산현 초등학교에 칼을 

든 채 들어가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칼부림을 했으며 

이 사건으로 초등학생 22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

료를 받고 있다.

중국 곳곳에선 종말론이 유포되면서 사회문제화하

고 있다. 중국 당국은 종말론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체

포해 구류 10일형에 처하고 있다. 우한(武漢) 경찰은 

지난 16일 거리에서 세계종말론 전단지를 대거 유포

한 부녀자 5명을 체포했으며 지난 8일에는 푸젠성 진

장에서 부녀자 등 4명이 전단지를 뿌리며 “세계 종말

이 온다”고 외치기도 했다.

예수가 동성애자? 크리스마스 광고판 논란

뉴질랜드에 있는 한 영국 

성공회 성당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성당 앞에 예수가 동

성애자임을 시사하는 대형 광

고판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

다. 오클랜드 도심에 있는 세

인트 매튜 성당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 도발적인 내용

을 담은 광고판을 세우는 것으로 유명한데, 올해에는 

예수가 동성애자임을 시사하는 내용을 담아 보수파 

기독교도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광고판에는 아기 예수가 무지개 후광에 휩싸인 채 

구유에 누워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크리스마스는 

예수가 커밍아웃해야 할 때’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커

밍아웃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공개적

으로 밝히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성당의 클린 카디 신부와 클레이 넬슨 신부는 이 

광고판은 동성애에 대한 논쟁과 토론을 불러일으키

려는 것이라고 17일 뉴질랜드 언론에 설명했다. 넬

슨 신부는 “일부 학자들이 그가 동성애자였을지 모

른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은 

모두가 억측에 불과하다. 동성애자면 어떻고 동성애

자가 아니면 어떤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

문했다.

카디 신부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성적 성향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번에 세운 광

고판은 예수의 성적 성향에 따라 그에 대한 믿음이 

달라질 수 있는지 물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가 동성애자였다면 뭔가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하

는가. 그를 존경하고 숭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

는 이어 부자가 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예수의 가

르침은 수없이 많지만 성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기

록에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그는 언제나 사회의 소

외 계층에 관심을 두고 도우려고 했던 게 분명하다”

고 강조했다.

세인트 매튜 성당이 세우는 광고판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2천100여만 명이 세인트 매듀 성당의 크리스마스 광

고판을 보았고, 세인트 매튜 성당 웹사이트를 찾은 

방문자 수도 한 주에 3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

지난해 광고판에는 동정녀 마리아가 양성 반응이 

나온 임신 검사 용지를 손에 든 그림이 그려져 있었

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가톨릭 시위자들의 공격으로 

광고판이 크게 훼손되기도 했다. 카디 신부는 그런 

행동도 전통의 한 부분으로 보인다며 “인터넷 시대

를 맞아 그런 이미지는 영원히 전파될 것이지만 그들

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백인 2043년에 소수 인종 된다

앞으로 약 30년 뒤엔 미국

에서 백인도 소수 인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인구조

사국은 12일 백인 인구 비중

이 2043년이면 5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60년에 이르면 백인 인구는 1억7천900만

명으로 43%, 비(非) 백인은 2억4천130만명으로 57%

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백인 인구는 현재 1억9천780만명(64%)에서 2024

년에는 2억명으로 늘어나며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

어드는 반면 비 백인 인구는 두 배로 뛸 것으로 예측

된다. 백인은 1960년에는 85%를 차지했는데 1965년 

이민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2000년에는 69%로 떨어

졌다. 특히나 1990년대 이후 대거 유입된 히스패닉 

이민자 등 소수 집단의 높은 출산율 덕분에 미국의 

인구 구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

2060년에는 비 백인 중 히스패닉이 1억2천880만

명으로 3명당 1명꼴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히

스패닉 인구 비중은 17%이다. 흑인 인구는 14.7%로 

조금 늘어나고 아시아계는 현재 5%에서 8%로 증가

한다. 인구조사국 관계자는 “백인 인구가 가장 큰 단

일 집단이 되겠지만 어느 집단도 다수인종이 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나이가 어린 집단일수록 인구 변화 속도가 빨라서 

1세 미만 영아는 이미 사상 처음으로 백인이 소수가 

됐다. 2018년이면 미국 어린이의 절반 이상이 비 백

인이 되고 2028년이면 18-29세에서도 백인 인구 비

중이 절반 아래로 내려간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정치, 사회, 경제 전반

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대

통령선거에서 비 백인 유권자 78%의 지지를 받아 재

선에 성공했다. 공화당도 대선 패배 뒤 소수 인종의 

마음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수자 개념 변화에 따라 인종차별 폐지를 위한 시

민운동도 방향을 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

법원에서 백인 피고들은 소수자 보호조치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대학 소수인종 우대정책 등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인종간 결혼이 늘어나는데 따라 인종 구분 자체가 

흐릿해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2060년에는 혼혈 

인구가 750만명에서 2천670만명으로 세 배로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전체 인구는 현재 3억1천500만명으로 2051

년에는 4억명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4억2천30만명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946-1964년 사이에 태어

난 베이비붐 세대 7천800만명이 늙어가면서 전반적

으로 고령화되고 있다. 65세 이상은 현재 4천310만

명으로 7명 중 1명인데 2060년에는 9천200만명으

로 5명 중 1명으로 확대된다. 85세 이상 초노년층은 

현재 590만명에서 1천820만명으로 3배로 늘어나며 

4%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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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토알라(Toala)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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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WEA(World Evangelical Al-

liance) 운동

WEA는 1864년 영국, 미국, 유럽

의 10개국 교회 대표들이 영국에 

모여 창설하였다. 현재 132개국이 

참석하여 한국복음주의협의회(김

명혁 박사)와 같은 복음주의협의

회를 각국에 창설하여 복음주의운

동을 전개하고 있다. WEA에 속한 

기독교인의 수는 약 4억5천만 명

이 된다. NCC에 속하지 않은 교단

들로 각국의 복음주의 협의회가 구

성되어 있기 때문에 NCC와 상반된 

교회연합 조직체로 볼 수 있다. 

조직적으로 WEA는 아세아에서

는 아세아복음주의협의회(Evan-

gelical Fellowship of Asia)가 있

고 EFA는 각국의 복음주의협의회

와 연결되어 있다. 현 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 총장 김상복 박사(전 할

렐루야교회 담임목사)가 2008년 

10월 태국에서 열린 WEA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14년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WEA총회 준비에 

많은 공헌을 할 것이다.  

필자는 ATA총무로 EFA의 신학

교육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EFA 실

행위원 중 한 사람으로 오래 동안 

활동하였다. 1989년 가을 WEA국

제총무인 Dr. David Howard가 소

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질 가망성을 

보고 공산권에 있는 소련과 동유럽

을 방문하기 위하여 WEA 대표 4명

을 선택하였다. Dr. David Howard, 

Dr. Peter Kuzmic(Croatia), Dr. 

Charles Spicer(Oversea Council 

International)와 필자는 2주간 모

스코바, 세인트 피터스버그,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

가리아, 유고슬로바키아, 크로아티

아의 수도를 방문하여 공산치하에

서 핍박을 받고 있는 많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에

게 WEA의 활동을 소개하여 앞으로 

그 나라에 복음주의협의회가 구성

되도록 권면하였다. 필자는 아시아

신학교육의 활동을 소개하였고 공

산치하에 핍박으로 무너진 신학교

를 다시 재건하여 교회지도자 양성

에 노력하기를 권면하였다.  

WEA는 여러 분과위원회가 있다. 

선교, 신학, 청년, 영성, 종교자유 분

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각 분과위원회 

디렉터와 WEA 책임자 약 10명은 

매년 미국과 유럽에서 모여 그들의 

보고와 계획을 논의하였다. 필자는 

WEA TC의 사무실을 서울 충정로 

ACTS캠퍼스에 두고 6년간(1990-

96년) 신학분야에서 사역하였다. 

매년 3-4개월 집을 떠나 각 대륙에

서 열리는 복음주의 신학자 토론회

에 참석해야했으며 그들이 당면하

고 있는 신학적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WEA를 통하여 제3세계, 유럽, 북

미, 호주/뉴질랜드의 많은 신학자

들을 만나 신학정보를 수집하였다. 

매년 네 번씩 서울에서 출판되는 

Theological News(8페이지)를 통

하여 신학교육 정보를 세계 복음주

의 신학자들에게 5년간 전달하였

다. 이외에도 필자는 세계 5대륙에 

퍼져있는 신학교 4,000개의 주소록

과 그중 180개 신학교의 구체적인 

정보(학생, 교수, 도서관, 인가, 학위 

등) 포함한 1995 World Directory 

of Theological Schools (213 p.)를 

출판하여 전 세계 신학교의 상황을 

알렸다.

WEA 신학자토론회를 세 번 가졌

다. 1990년 6월 휘튼 칼리지 근처에

서 “Theological Issues in 1990s” 

주제로 가졌다. 1992년 6월 마닐

라에서 WEA 총회가 개최됐을 때 

WEA 신학분과위원회와 ATA가 공

동으로 신학자 토론회를 가졌다. 주

제는 “Unique Christ in Our Plu-

ralistic World”(다원주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었고 발표된 

논문을 Dr. Bruce Nicholls가 편집

하여 1993년 Unique Christ in Our 

Pluralistic World을 출판하여 신학

교 교과서로 사용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1994년 9월 한국복

음주의신학협회(KETS)와 공동으

로 서울양재동에 있는 횃불선교센

터에서 “Prosperity Theology and 

Theology of Suffering”(기복신

앙과 고통의 신학)의 주제로 신학

토론회를 가졌고 논문을 WEF 신

학잡지인 Evangelical Review of 

Theology(1995)에 실렸다.

한국교회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

(KEF)를 제외하고는 한기총도 전

혀 WEA운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이 멀리 바라

보지 못하며 세계복음주의운동에 

관심이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

였다. 2014년 10월 27-30일 WEA 

총회가 한국에서 모이게 되어 한국

복음주의 교단들이 적극적으로 참

여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의 한국

교회는 세계교회 복음주의운동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IV. 로잔운동 

로잔운동은 빌리 그래함 목사와 

그의  BGEA(Billy Graham Evan-

gelistic Association)을 통하여 이

루어졌다. 영국 성공회 존 스토트

(John Stott) 목사와 같이 세계복음

화를 위하여 대규모의 세계로잔전

도대회를 여러 번 갖게 되었다. 빌

리 그래함 목사는 1950년대부터 미

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를 돌아다니

며 대 부흥회를 인도하였다. 1973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Billy 

Graham Crusade에 100만 명 기독

교인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은 

기독교 역사상 없었던 일이다. 

그는 매주일 “The Hour of 

Decision”(1950) 라디오 복음 방

송을 전파하였고 Christian-

ity Today(1956) 잡지를 출판하

여 에큐메니칼의 Christian Cen-

tury잡지를 초과시켰고 Fuller 

Seminary(1947)를 창설하여 복

음주의 목회자를 배출하였다. 그

는 Berlin Congress(1968)를 비롯

하여 Lausanne Congress I(1974), 

LCWE Pattaya(태국, 1980), Lau-

sanne Congress II(Manila, 1989), 

Amsterdam 2000(10,000명)을 통

하여 세계복음주의 운동의 선구자

가 되었으며 WCC 운동에 걸림돌

이 되는 영향을 초래하였다. 필자는 

Berlin Congress를 재외하고는 모

든 국제적 회의에 참석하여 로잔운

동을 직접 경험했다. 

로잔운동은 WEA와 WCC에 속한 

복음주의교회들과 같이 손잡고 세

계복음화를 위하여 이루어진 전도

와 선교운동이다. 로잔운동은 WEA

와 달리 각 나라에 있는 복음주의

협의회와 각 대륙과 전 세계적인 

조직체를 갖고 있지 않다. 세계적

인 로잔대회는 특별한 모임을 갖기 

위하여 Ad Hoc Committee(임시위

원회)를 만들어 이루어진다. 2010

년 10월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4,000명이 참가해 성대히 치렀던 

Lausanne III 대회는 로잔 지도자

들과 WEA 지도자들이 협조하여 세

계복음화를 위하여 노력함으로 이

루어진 것이다. Lausanne III 이후 

로잔조직체는 세계를 각 지역으로 

나누어 디렉터를 임명하고 지역별

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의 로잔운동은 1978년 싱

가포르에서 제1차 아시아로잔대회

를 가졌는데 25개국에서 280명이 

참가하였다. ALCOWE(Asia Lau-

sanne Congress of World Evan-

gelization)가 처음으로 구성되었으

며 필자도 Bel Megalic 목사(필리

핀), James Wong 목사(싱가포르), 

조종남 박사(한국), David Chen 목

사(대만)와 같이 실행위원으로 노

력하게 되었다. 아세아에서는 단 한

나라(한국)만이 로잔조직체를 구성

하였다. 현 크리스천아카데미 원장

인 이종윤 박사가 서울교회를 섬길 

때 한국 로잔과 ALCOWE 운동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현재까지 노력

하고 있다. 2013년 6월 25-29일 광

나루 장신대에서 중국의 교회지도

자 100명을 포함하여 약 200명이 

ALCOWE 집회가 진행될 것이다.  

 
V. 한국교회에 드리는 3가지 소

원

1. 한국의 WCC에 속한 교회와 지

도자들은 WCC 지도자들의 과거의 

비 성서적인 신학적 문제를 변명하

지 말고 솔직히 인정하기를 바란다. 

열매를 보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교회들이 급속

도로 성장한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예장(통합)을 비롯하여 보수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WCC 운동 속에서 예수그리스

도의 지상명령인 세계복음화를 위

하여 특별히, 이번 제10차 WCC총

회에 영향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기도해

야 할 것이다. 

 

2. 정통적 보수신앙을 유지하기

를 원하며 WEA 복음적인 운동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지도자

들은 반WCC 운동과 비판에 무게를 

두지 말고 교회지도자 자신들이 먼

저 교회와 교단 내 분열을 제거하

며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받아들여 “한

국교회 하나되기 운동”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국교회협

의회 분열(한국에 2개, 하와이에 3

개)과 교단 내 분쟁은 평신도를 실

망시키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교역자들이 먼저 회개하며 기도해

야 할 것이다.     

 

3. 지난 60여 년간 WCC와 WEA 

운동을 이끌어온 서구교회(유럽과 

북미)는 물질만능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성문란주의 영향으로 해

가 지는 상황에 처해있다. 현재 전 

세계기독교인 20억 중 60% 이상은 

Northern Hemisphere(적도북쪽)

에 속하지 않고 Southern Hemi-

sphere(적도남쪽)에 있다. 다시 말

하면 장래의 세계기독교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교회는 서구교회가 아

니라 제3세계교회(아시아, 아프리

카, 남미)인 것이다. 

아시아에서 성장하는 중국교회, 

한국교회, 인도교회, 인도네시아교

회, 캄보디아교회 등은 세계를 놀라

게 하고 있다. 아프리카(사하라사

막 남부) 인구의 50%가 기독교이

며 아프리카성공회는 전 아프리카

에 400개 교구를 갖고 있으며 전 세

계 성공회 교인 7천7백만 중 나이

지리아는 2천만 신도를 포함하여 

영국, 미국, 캐나다 성공회 교인을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교인을 갖고 

있다. 남미의 오순절 교단들의 부흥

과 교회성장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의 24,000명이 넘는 한국 선교

사와 30,000명 인도 선교를 포함하

여 현재의 대다수의 선교사의 수는 

제3세계교회에서 파송된 것이다.

교회성장을 이루고 있는 아세

아, 아프리카, 남미교회가 세계교

회(WEA, WCC, 로잔운동)를 이끌

어갈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한

국교회가 2013년, 2014년에 열리

는 WCC, WEA 총회를 준비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교회 지

도자들이 아프리카, 남미의 복음주

의교회 지도자들과 협조하여 이 두 

개의 중요한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지도력을 발휘

하는데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WCC 지도자들

이 세 분야(교회조직, 재정, 신학교

육)를 장악한 것 같이 재정과 인력

이 풍부한 한국교회도 아프리카, 남

미 교회지도자들과 손잡고 이 세 분

야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

기를 바란다.  

 
결론

필자는 OMF 선교사로 싱가포르 

대만에서 20년, 한국 신학교(ACTS

와 횃불트리니티신학)에서 10년간 

교회사와 선교학을 가르쳤고 현재 

하와이신학교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다. 교회사가 가르치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 한때 한 곳에

서 성장했던 교회나 교회운동이 오

래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다. 한때 성황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교회역사인 것이다.                                              

4세기말 성 어거스틴이 북아프리

카(현 Tunisia)에서 사역했을 때 전 

북아프리카(애급, 리비아, 알제리

아, 투니시아, 모나코) 지역에 500

개 교구(노회)와 이에 속한 수천 개 

교회가 존재했지만 7세기에 이슬

람교가 이 지역을 무력으로 지배하

였다. 현재 애굽(10% 콥틱교회)을 

제외하고 전 지역의 인구 98% 이

상이 이슬람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

와 같이 19-20세기 세계교회를 지

배했고 선교사역을 담당했던 서구

교회도 오늘에 와서 비기독교 국가

로 변했고 도리어 선교사를 받아들

이는 상황에 이르렀다.  

6.25동란을 겪으면서 굶주리고 

추워 떨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미

국의 구제품으로 생명을 보전했던 

한국민족, 또한 주기철, 손양원 목

사 같은 수많은 순교자의 피 흘린 

대가로 이루어진 한국교회의 1970

년대와 1980년대의 놀라운 “한국교

회성장폭발”도 이제는 자리를 감추

게 되었다(Bong Rin Ro & Marlin 

Nelson. Eds. Korean Church Ex-

plosion. 1995, 302 p.). 1950-1980

년에 급속도로 성장했던 WCC 운동

도 이제는 혈기를 잃은 처지에 놓이

게 되었다. 한국교회와 제3세계 복

음주의 교회가 WEA, WCC, 로잔운

동을 지도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이다.

한국교회는 다시 한 번 예수님과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

기를 기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

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

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

시니라”(마28:19-20).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

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

요 세례도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

이시니 이와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나니

라”(엡4:4-6).
<끝>

한국교회와 WCC WEA, 로잔운동 (4) 

노봉린 박사(Th.D. 하와이신학대 교수)

한국교회, 2014년 WEA 한국총회 계기 세계복음주의운동에 지도력 발휘해야

교회조직‧재정‧신학교육 풍부한 한국교회가 제3세계교회와 발맞춰 사명 감당

특/ 별/ 기/ 고



   

“물은 돌 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욥

38:30). 하나님께서 욥을 교훈하고 

있는 장면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이다. 누가 이 사실을 모르길래 하

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으며, 욥은 

왜 이런 말씀들을 듣고 고개를 숙이

고 회개하게 되었을까? 

수은주가 내려가는 겨울이 오고 

있다. 수은은 추워지면 부피가 작아

져 즉, 밀도가 커져 수은주가 내려

가게 된다. 거의 모든 물질들은 얼

게 될 때 밀도가 커지는데 물만은 

반대다. 만약 물이 얼 때 밀도가 더 

커진다면, 얼음이 호수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물고기들은 

시장의 생선들처럼 얼음 위에 놓이

고 말 것이다. 겨울에 얼음이 어는 

호수에서도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물이 고체로 될 때 아슬아슬하

게도 밀도가 살짝 작아지는 현상 덕

분이다. 아니, 오히려 수면에 있는 

얼음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지날 수 

있다. 욥은 이렇게 절묘하게 창조하

신 창조자의 능력을 금새 알아차리

고 피조물인 자신의 위치로 돌아왔

던 것이다.

이렇게 독특한 물이 이 지구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래서 과학

자들은 지구를 ‘물의 행성(watery 

plane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리고 물만 있으면 어디에나 생명체

들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고, 화성

에 로봇을 보내고, 지구 비슷한 행

성들이 있는지 이웃 별들을 기웃거

리고 있다. 이렇게 많은 지구의 물

들은 언제 생겨났으며, 물만 있으

면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날 수 있

을까?

 
물의 기원

물은 두 개의 수소(H)와 한 개의 

산소(O)로 구성된 아주 간단한 분

자다. 진화론자들은 빅뱅과정에서 

원초 에너지가 작은 소립자로, 소

립자들이 가장 작은 원자인 수소로, 

또 원자들이 뭉쳐 더 큰 원자와 분

자들이 만들어 졌다고 믿는다. 물도 

이 과정에서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

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 우주에는 수소가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우주 어디에나 물이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물은 액체로만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얼음인 고체나 가

스 상태인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데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액

체의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화론

자들은 액체상태의 물을 가진 행성

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

러나 지구처럼 물이 넘쳐나는 행성

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맨 처음에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이 지구의 물

질 중 한 가지가 물이었다. 그것도 

엄청난 양의 물이 맨 처음 창조되었

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은 수

면 위(upon the face of the waters) 

에 운행하시니라”(창1:2). 또, 맨 처

음 창조된 지구는 물로 완전히 덮

여있었는데 창조 둘째 날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드셨음에도 불구

하고 아직도 지구는 물로 덮여 있

었다. 창조 셋째 날이 되어서야 물

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를 형성했을 

때 뭍이 드러났었다(창1:6-10). 하

나님은 모든 생명체들이 반드시 필

요로 하는 소중한 물을 엄청나게 많

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

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

셨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므로 불가

능한 것이 없으시다. 물질의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법칙도 정지시

키실 수 있다. 그래서 창조의 일정

도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무

질서하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질서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

시고 논리적으로 순서를 따라 차근

차근 진행하셨다. 물을 먼저 창조하

시고 그 물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생

명체들을 그 후에 창조하셨다.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창조하

시기 위해 맨 먼저 지구를 창조하시

고 6일 동안 지구를 완벽하게 꾸미

셨다. 그리고 사람도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

도록 지으시고 당신의 창조를 이해

하고 당신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하

신 것이다.  

물만 있으면 생명체가 존재할까?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거

절한 사람들은 물만 있으면 생명체

는 저절로 존재할 것으로 

믿도록 세뇌되어 있다. 이

렇게 진화론으로 세뇌 된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해주고자 과학자들

은 그 증거들을 찾으려 천

문학적인 재정을 사용하

고 있다. 정말로 물만 있

으면 생명체는 저절로 만

들어질 수 있을까? 분명한 

사실은 정작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과학

자들과 기술자들은 그 일

을 직업으로 하는 것이지, 

지구 밖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기대

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

다. 왜 그럴까?

액체상의 물은 아니지만 지구 밖

에도 물은 많다. 그러나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물만 필요로 하는 것

이 아니다. 적당한 기체도 있어야 

하고 영양분도 있어야 한다. 생명체

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

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어

떤 미생물은 공기(산소)가 없이 살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생명체의 존재를 기대하지 않

는 더 중요한 이유는 생명체 그 자

체의 복잡함 때문이다. 

가장 작은 생명체가 세포다. 보

통 세포는 1mm의 100분의1에 지

나지 않는다. 이 정도의 크기는 사

람의 맨 눈으로는 구별되지 않기 때

문에 세포로 이루어진 자신의 손과 

몸과, 동물들과 식물들을 보면서도 

정작 세포는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세포가 이렇게 작다고 해서 세포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

가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 수를 

세어보려 한다면 비명을 지르고 말 

것이다. 그 수는 500만 개로 구성된 

보잉747 비행기 200대의 부품 수에 

맞먹는다. 아직도 과학자들은 이 생

명체의 부품들 중에 겨우 몇 가지만

을 흉내 내어 만들 수 있다. 비행기

의 부품들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

는 것처럼 생명체의 부품들도 저절

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비행기 부품

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도 비행기

로 조립되지 않는 것처럼 더 복잡

한 생명체의 부품들이 스스로 조립

될 수도 없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확실한 

법칙들 중에 하나가 ‘무질서의 법

칙’인 열역학 2법칙이다. 물질세계

에서 절대적인 법칙으로 여겨진다. 

이 법칙에 의하면 물질들은 끊임없

이 무질서해지기만 한다. 새 집은 

헌 집이 되어 무너지고, 새 차는 헌 

차가 되어 폐차장으로 보내진다. 저

절로 거꾸로 진행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러므로 생명체의 부품이 저

절로 만들어지고 저절로 모여들어 

가장 간단한 생명체인 세포로도 조

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

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

은 모든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생물 교과서에 ‘모든 생물은 

생물로부터’라는 ‘생물속생설(bio-

genesis, 生物續生說)’을 배우고 있

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

생명체들은 잠시나마 무질서의 

법칙을 역행하는 유일한 물체다. 모

든 무생물들은 계속해서 붕괴되지

만 태어난 어린 생명은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자라간다. 태어난 아이

보다 수정란이 자라가는 속도는 더

욱 경이적이다. 물질의 법칙을 위반

하는 현상을 우리는 통상 ‘기적’이

라 부른다. 그러므로 생명체는 존재 

자체가 기적이고 성장하는 것이 기

적이다. 왜 생명체는 물질로 되어

있음에도 그 물질의 법칙을 따르

지 않을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

게 하는가? 과학자들은 그것을 목

적률(teleonomy)이라 하는데 누가 

그 목적률을 물질 속에 집어넣은 것

일까? 가장 완벽한 그리고 유일한 

대답은, 생명체들이 살게 하는 물을 

창조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

요 진리요 생명이니”(요14:6).

▲이메일: mailforwschoi@

gmail.com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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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 있다고 생명체 살지 못해, 저절로 만들어질 수도 없어 

    인간성장에 나타난 무질서 법칙 역행 목적률 답은‘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

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

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지라”(창12:1, 2).

우상을 만들던 아버지 밑에서 살던 그의 삶은 아이가 없는 것을 

빼곤 평탄한 삶이었습니다. 아이에 목마른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

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

씀에 귀가 번쩍 뜨여  홀린듯 안정된 곳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나

섭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저를 저

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저로 인해 복

을 받으리라는 기막힌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지기에 그의 전 인생

은 우여곡절의 파노라마가 됩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외지에서 생존위해 그가 만난 모든 상

황들은 믿음으로 사는 훈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터질 때 

자신도 모르게 익숙한 세상적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자기 딴

엔 머리를 썼지만, 그것들로 인해 오히려 결국엔 자신의 치부가 

들어납니다. 적나라하게 자신의 수치가 드러날 때도 하나님은 마

치 과잉보호 부모처럼 전적으로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고 보호

해주셨습니다. 절대적 실수에도 책망치 않으시고 너그러이 봐주

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배려가 아브라함이 마음 놓고 실수하며 하

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리저리 겪어가며 절대적으로 하나님

을 신뢰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기회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렸을 때 

아내 사라를 방패로 사용하는 비겁한 행동을 하다가 일생일대의 

창피를 당하지만 그 아내 덕에 목숨은 물론 물질을 덤으로 얻어

서 보호해주는 은혜를 크게 입습니다. 그 덕분이었는지 아랫사람

들에게는 참으로 너그럽고 책임지는 사랑을 합니다. 별로 위아래

도 모르고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내 것으로 챙기는 얌체 조카 롯

을 계속 양보하며, 사랑해주고 알뜰살뜰 자기 아이처럼 끝까지 책

임지고 돌봐주는 믿음직한 어른의 역할을 너무나 잘해냅니다. 목

숨을 걸고 자신의 일로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는 늙은 종, 그가 그

렇게 아브라함 가정에게 충성 다해 헌신하는 이가 된 것은 물론 

그간 함께 지내오며 나누어진 아브라함과의 진실된 인격적인 관

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정녕 복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장구

한 세월이 걸리긴 했어도 그의 자손들로 인해 많은 약속들이 그

대로 이루어졌으니까요. 무엇보다도 평생 그를 가까이한 주위 사

람들이 그를 신뢰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충성하는 이들이 가

득한 아브라함입니다. 평생 베푼  주님의 사랑의 배려들이 자신에

게 돌아와 주었으니 복을 잘 관리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복

들을 받았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성패

가 좌우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은 너무나 복됩

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복의 통로

가 되는 복된 삶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

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보장된 복입니다. 하나님은 모

두 각자 안에 다른 복을 나누어 심어주셨습니다. 복은 나누고 사

용할 때 나의 것이 됩니다.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기회

삼아 이웃을 섬기고 세우는 마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으로 

내 안에서 찾아내어 복으로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예

수님을 의지하며 받은 사랑, 열심으로 나누며 사는 복덩이로 살

아내렵니다.  

영성칼럼

복의 근원으로 빚어진  아브라함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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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

상천 목사)가 지난 12일 뉴저지소

망교회(담임 박상천 목사)에서 ‘제 

2차 임원 및 분과위원 월례회’를 가

졌다. 

이날 주요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

다. 

△증경회장단 초청 만찬: 19일 

△’2012년 동계 청소년 연합수련

회: 26-27일, 청소년분과 (벧엘연

합감리교회 정성만 목사) △2013년 

신년 하례회: 1월 27일(주) 필그림

교회 예정 △목회자 신분증 발행: 

12월 중 신청서 발송, 수수료 50달

러(부교역자는 담임목사 추천으로 

발급),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매

년 회기 때마다 재발급 △’부부행복

학교’ 무료 개설: 2013년 2월 4일-3

월 25일 8주간, 여성분과(정정숙 패

밀리터치 원장), 목회자와 사모 대

상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30분 △호산나청소년전도대회: 3

월 1-2일, Fellician College.

또 2013년에 진행할 예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찬양제, ‘소망음악 콘서

트’(음악 분과) △청소년 찬양경연 

대회, 청소년순결학교 (청소년 분

과) △설교크리닉(교육 분과) △교

협기금마련 골프대회(체육 분과)
<기사제공: 뉴저지교협>

제7차 국제교육협력 컨퍼런스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미주리 주 세

인트루이스에 위치한 미드웨스트대

학교(Midwest University, 제임스

송 총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Nick Guc-

cione 웬즈빌 시장의 환영사를 시

작으로 미조리 주 하원의원 Chuck 

Gatschenberger의 기도, 미국 기독

교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저명한 기

독학자인 William Federer IEC 총재

의 메시지, 미조리 주 International 

Trade& Job Creation 분과의장인 

Jerry Nolte 주 하원의원, Lindell F. 

Shumake 하원의원의 축하 메시지, 

그리고 각 선교지 학교 학교장 선교

사들의 사역소개, IEC 활동소개, 학

사관리시스템 소개, 지역 명문학교 

탐방의 순서로 진행됐다. 

세계한인선교협회(KWMC) 대표

의장 이승종 목사, KIMNET사무총

장 이현석 목사도 참석해 IEC의 비

전과 활동을 격려하며 “세계 교육

선교”를 중심 주제로 선정해 IEC와 

KWMC 그리고 KIMNET이 공동으

로 2013년 교육선교 컨퍼런스를 개

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제복음주의

협의회(IEA)가 미국의 기독대학생

과 은퇴교사들을 세계 교육선교의 

현장에 참여시켜 선교지 학교들의 

우수교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질

적 업그레이드를 이루겠다는 비전

을 갖고 시작한 국제교육협력기구

(IEC)가 그 활동을 시작한 뜻 깊은 

자리였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학교 업그레

이드를 원하는 15개국 30여명의 학

교장 및 이사장들이 참석했다. 
<기사제공: IEA>

미주기독문학동우회(회장 이철

수 목사)가 지난 16일 신광교회(담

임 한재홍 목사)에서 다섯 번째 문

집 ‘해외기독문학’ 출판 감사예배를 

드렸다.

1부 예배는 최순이 전도사 사회

로 기도 배임순 목사, 말씀 김길홍 

목사, 광고 지인식 목사, 축도 한재

홍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길홍 목사는 “기독문학의 의

미”(요3: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피조물은 창조자의 뜻에 의해 살

아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보여준 세 가지 계시 

자연, 성경,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만남의 역사를 이뤄야 한다. 이 만

남은 하나님이 2인칭이 돼 관계회

복이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런 

마음으로 문학을 해야 기독문학”이

라고 강조했다.

2부 출판기념회 및 축제의 밤은 

최원정 전도사 사회로 이철수 회장

의 인사, 축사 문성록 목사, 김해종 

목사, 변천수 회원, 서평 이숙종, 편

집후기 허도행이 했다. 시낭송은 초

대시 허금행, 회원작품은 백명훈 장

진석 김경락 임종성 김요현, 수필낭

송 노상석 장로 등이 했다.

이날 음악은 지인식 목사부부, 김

영환 테너 등이 맡아 기도, 오 홀리

나잇, 거룩한 성 등을 불렀다. 또 특

별 퍼포먼스로 왕같은제사장 선교

단이 ‘나비 워십’과 ‘아빠 사랑해요’

를 부르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

사)는 “문제를 정의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주제로 가정사역 전

문가 도은미 사모(브라질 동양선교

교회)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10

일 오후 7시, 가정세미나를 개최했

다.

임성진 부총장 기도로 시작된 이

날 세미나에서 도은미 사모는 “가

정 사역은 신학이 견교하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

할 수밖에 없다. 좋은 아버지/어머

니라는 세상적 개념을 기독교에서 

똑같이 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고 지적했다. 

도 사모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주제를 가지고 만드셨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인생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며,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삼는 것은 인생의 주

제 때문에 그렇다. 각 사람의 문제

가 풀려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 

수 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하면 다른 사람

의 문제도 내문제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국어

가 있으며 그 모국어에 입각해서 대

화를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한다. 

모국어는 내가 태어나고 자라는 국

가의 언어가 아니다. 부부나 동료 

사이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갈등을 야

기하는 이유는 서로의 모국어의 차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지성과 

영성 그리고 감정이 있다. 영성은 

지성과 감정보다 크다. 그러나 감정

이 상하게 되면 영성과 지성이 아

무런 영향력이 없어진다. 그것은 우

리인간들의 죄성 때문에 나타난 현

상”이라 설명하며 “아무리 속상해

도 주를 붙잡고 순종하겠다고 결단

하면 내 부모를 죽인자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주제를 알면 내가 

정의할 수 있는 문제를 알게 된다”

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도 사모의 강의를 들으며 현재의 당

면 문제들을 재인식하고 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소

중한 시간이 됐다고 평했다. 
<박준호 기자>

뉴저지교협 2차 임원 및 분과위원 월례회

미드웨스트대학교, 15개국 30여 학교장 및 이사장 참석

미주기독문학동우회 문집 출판 감사예배

교육선교 위한 제7차 국제교육협력컨퍼런스 

“창조자의 뜻 헤아리는 맘으로 문학하라”

“문제를 정의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월드미션대학교 주최 도은미사모 특강 

미드웨스트 대학교에서 열린 제7차 국제교유협력컨퍼런스 뉴저지교협 2차 임원 및 분과위원 월례회 모습

미주기독문학동우회 출판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그 분을 경배하려면 

그 분을 만나려거든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가시오

그 곳은 본디 사람이 묵는 곳은 아니오 말이 묵는 곳이오

침대 대신에 구유가 전부요 의자 대신에 지푸라기가 전부일거요

향긋한 과일 냄새가 아니라

당신의 코끝을 자극하는 말똥 냄새가 있을 뿐이요

그 곳에 갓 태어난 한 아기 말구유에 누워있을 것이오

아기를 바라보며 지친 몰골이지만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신비감과 영광에 사로잡힌  

아이의 부모 인 듯 사내와 여인이 있을 것이오

말구유에 누인 아기

그 분이 바로 유대를 다스릴 자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요

하나님이 그 분을 위해

수 천 년 예비한 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마구간이라오

그러니 마구간이라 탓하지 마시오

말구유에 누워 있다고 내려다보지 마시오

 

그 분을 경배하려거든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 마구간으로 가시오

그 곳에 몸을 살며시 마구간으로 들여놓고

발을 살포시 말똥을 피해 들여 놓으시오

그 것 가지고 수고라마시오

지금 당신 눈이 보는 대로 말구유에 누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예수라오

그러니 얼굴을 찌푸리고 손으로 코를 막지 마시오

그 분을 향해 정중히 무릎을 꿇고 엎디시오

그래야 그 분이 말구유에서 경배를 받으실 거요

당신은 경배하고 나면 마구간을 벗어날 테지만

그 분은 그 곳에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실 테요

그 분을 만나려거든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가시오

그 분을 경배하려거든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 마구간으로 가시오

투고시

이 용 남 목사

(헤세드글로벌 미션교회)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열린 도은미 사

모 특강에서 도은미 사모가 강의하

고 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목사회”(

요일4:11)라는 표어를 걸고 출발한 

제 41회기 뉴욕목사회(회장 최예식 

목사) 이 취임식 및 성탄축하 예배

가 지난 11일 저녁 뉴욕순복음연

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

렸다. 

이날 회장으로 취임한 최예식 목

사(뉴욕복된교회 담임)는 “국내외

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해였고 새해

도 어려울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을 믿는 절대신앙을 가진 요셉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사랑하는 자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의 뜻을 이뤄드리고자 힘쓰겠다. 주

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며 

기도를 당부했다.  

이임한 김승희 목사(뉴욕초대교

회 담임)는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회기를 마쳤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심에 감사하

고 임원들에게 특히 감사하며 초대

교회 교인들에게도 감사한다”고 말

했다. 

1부 예배는 황동익 부회장 인도

로 기도 이광희 목회분과위원장, 성

경봉독 전희수 회계, 설교 장영춘 

목사(퀸즈장로교회 원로, 본지 발행

인), 특송 뉴욕밀알선교합창단, 헌

금기도 이성헌 목사, 축도 한진관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영춘 목사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딤전6:11-1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도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 준 간곡한 서신서 내용을 

전했다. 

장 목사는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

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었다. 이 호칭에 걸맞

는 목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하

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교훈과 교만, 돈이

며, 힘써 행할 것은 의와 경건, 믿

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라고 강

조하고 “경건은 좋은 예배자, 예배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며 목사가 

예배자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

했다. 

장 목사는 또 “성도는 믿음의 선

한 싸움을 싸워 인내로 이기고 사

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 하나님

이 주시는 승리를 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2부 이취임식은 김기호 총무 사

회로 이임사 김승희 목사, 취임사 

최예식 목사, 공포패 증정(김승희 

직전회장, 김희복 직전총무, 김홍석 

직전서기, 이은수 회계),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 축사 김종훈 뉴욕교협

회장, 권면 박희소 목사, 광고 임병

남 서기, 만찬기도 안창의 목사 순

서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회장 최예식 목사)가 

지난 13일 첫 임실행위를 열고 41

회기 회무를 시작했다.

이날 임실행위 주요 안건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흘간 필라델피아 파

인브룩 바이블 컨퍼런스 앤 리트릿

센터에서 열리는 ‘미국과 조국을 위

한 신년금식성회’에 관한 것으로 준

비위원장 김수태 목사는 참석자들 

예상 인원 및 후원 등에 대한 철저

한 준비를 강조했다. 이어서 유상열 

목사 인도로 금식성회를 위한 합심

기도 시간을 가졌다.

성회를 위한 준비기도회로 △20

일(목) 오전 11시 뉴욕복된교회 

△27일(목) 오전 11시 뉴욕순복음

연합교회에서 각각 모이게 된다. 또 

대회장 최예식 목사를 위시해 부대

회장 황동익 목사, 진행위원장 이재

덕 목사, 자문위원단, 분과위원회 

등 조직표도 발표했다. 

2013년 목사회 주요사업으로는 

△1월 1-3일: 신년금식성회 △5월 

6일: 4개주 목회자 체육대회 △9

월: 성지순례(이집트-요르단-이

스라엘) 등을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상태 

감사 사회로 기도 조병광 수석협동

총무, 설교 최예식 목사, 광고 김기

호 총무, 축도 황동익 부회장 차례

로 진행됐다.

최예식 목사는 “광야에서 조심하

라”(시95: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

흔들리는 광야에서 이길 수 있는 길

은 하나님의 간섭함”이라고 전제하

고 “덥고 추운 광야생활을 통해 인

생의 일들을 깨우치며 하나님과 대

면하는 은총을 받을 수 있다. 뉴욕

목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크리스천 가정의 필독서 ‘가정원

칙’ 저자 정정숙 박사(패밀리터치 

원장)가 최근 ‘아빠의 선물’을 출간

했다.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부

제를 단 ‘가정원칙’은 한국에서 우

수출판/교양도서로 지정된 스태디 

셀러로 한국의 2천여 도서관에 비

치됐다.  

최근에 출간된 ‘아빠의 선물’은 

간증집으로 “삶이 선물이듯 고난도 

선물입니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으

며 종교베스트셀러, 종교출판사 추

천도서로 지정됐다. 

‘가정원칙’은 정 박사의 자녀양육

에 대한 경험과 15년 간의 상담사

역을 통해 얻은 핵심원칙 총 8가지 

가정원칙을 소개하고 있다. 또 각 

가정이나 교회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워크북과 1시간짜리 DVD

도 제작했다.

1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 박사

는 “지난해에 출판된 ‘가정원칙’이 

한국에서는 많은 호응을 받고 알려

져 있는데 오히려 미주에서는 잘 소

개가 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출간

된 간증집 ‘아빠의 선물’과 함께 묶

어서 주변에 연말연시 선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고 

책 수익금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정

사역단체 패밀리터치 기금으로 사

용된다고 말했다.  

가격은 단체구입 시(2권 묶어 5

집 이상) 40달러. 현재 가격은 ‘가

정원칙’ 24달러, ‘아빠의 선물’은 30

달러이다. 

▲구입처: www.familytouchu-

sa.org   
<유원정 기자>  

east
동부교계 게시판

2012년 12월 22일 토요일http://www.chpress.net10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동부소식  

뉴욕목사회 신년 금식기도성회
뉴욕목사회(회장 최예식 목사)가 주최하는 미국과 조국을 위한 신

년 금식기도성회가 2013년 1월 1일(화) 오후 5시부터 3일(목) 정오까

지 필라델피아에 있는 파인브룩 바이블 컨퍼런스 앤 리트릿센터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60달러, 강사는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담임). 

▲문의: (646)763-4211, (718)813-6580

퀸즈장로교회 성탄찬양예배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성탄찬양예배가 23일(주) 오후 4

시 본교회당에서 열린다. 이날 연합찬양대가 준비한 ‘천지창조’가 공

연된다. 또 25일(화) 오전 10시에 드리는 성탄축하예배에는 교회학교 

각 부서가 출연한다. 한편 12월 26일부터 27일 사이에는 중고등부 겨

울수련회가 각각 열린다. 

▲문의: (718)886-4040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담임 최영 목사)가 오는 26일과 27일 중고

등부(6-12학년) 겨울 수련회를 갖는다. 장소는 레오니아 UMC(396 

Broad Ave, Leonia 07605)이며 회비는 30달러(21일 이후 40달러), 

강사는 조 강 목사(필그림교회).

▲문의: 201-696-8044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을 보이라”
제41회기 뉴욕목사회 이취임식 및 성탄축하 예배

‘미국과 조국위한 신년금식성회’주 안건패밀리터치 정정숙 박사 책 출판
뉴욕목사회 첫 임실행위 열고 41회기 회무시작‘가정원칙’이어 간증집 ‘아빠의 선물’

뉴욕목사회 이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목사회 첫 임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정정숙 원장(앞줄 왼쪽)과 패밀리터치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앞줄 

시계반대방향으로 안창의 목사, 김중정 부원장, 박근재 뉴욕지부장. 

뉴 욕 장 로 성

가단(단장 손성

대 장로) 2012

년 송년 모임이 

지난 11일 저

녁 플러싱 대동

연회장에서 열

렸다. 1부 예배

에서 단목 이규

섭 목사(퀸즈한

인교회 담임)는 

마태복음 13장 

44-46절을 본문으로 “새로운 가

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사회는 김양득 장로, 기도는 박용기 

장로가 맡았다.    

2부 만찬 및 친교에서 단장 손성

대 장로는 “2012년 한해를 보내면

서 성가단과 이사회가 함께 송년모

임 갖게 된 것을 감사하며, 한 해 동

안 열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

광 돌리게 된 것과 도움을 준 이사

회와 수고한 임원들에게 감사한다”

고 말했다.  

오응환 장로의 만찬기도 후 시상

식과 선물교환 등 즐거운 시간을 가

졌다. 이날 필그림선교무용단 최윤

자 집사가 “주기도문” 선교무용을 

하기도 했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성가단>

뉴욕장로성가단 2012년 송년 모임

미동부 한인노숙인 쉼

터 ‘뉴욕 나눔의 집’(대표 

박상원 목사) 후원을 위

해 지난 15일 일일찻집

을 열었다. 점심 바자로 

김밥, 캘리포니아 롤, 오

뎅, 떡볶이, 우동, 라면, 

떡 등 간단한 식사와 커

피, 차 등을 판매했다. 오

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

지 오픈한 일일찻집에는 

지역사회 후원자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 

나눔의 집을 맡고 처음으로 연 일

일찻집 대표 박상원 목사(뉴욕풍성

한교회 담임)는 “나눔의 집을 맡고 

처음으로 일일찻집을 계획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

게 나눔의 집 사역을 알리기 원한

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동 장소가 

낮에는 노숙인들의 쉼터로, 밤에는 

쉘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

재 지하방에 5명에게 잠자리를 제

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뉴욕 나눔의 집’ 기금모금 일일찻집 열어

일일찻집을 준비한 뉴욕나눔의집 스탭들. 앞

줄 왼쪽 두 번째가 박상원 목사.

뉴욕장로성가단 송년모임에서 이규섭 목사가 말씀을 전

하고 있다.



2012아주사의 밤이 17일 오후 6

시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총장 

존 월레스 박사) UTCC홀에서 본교 

한인동문회(회장 최장식 목사)주최

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아주사의 밤은 만찬, 콘서

트, 장학금 수여식, 세미나, 찬양의 

시간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됐다.

최장식 동문회장의 환영사로 시

작된 아주사의 밤은 본교 출신 성

악가들의 콘서트로 이어져 음악대

학교 졸업생인 소프라노 어유경이 

‘거룩한 성’을, 신학대 졸업생이자 

성악가인 소프라노 김우영, 테너 

소병현, 테너 오위영이 나서 ‘The 

Prayer’, Nun migt ihr stolzen 

friende schrecken’,’하나님의 은

혜’, ‘그리운 금강산’, ‘하나님의 어

린양’을 불렀으며 마지막 곡은 출연

자들이 함께 You raise me up’, ‘O 

Holy Night’ 등을 불러 아주사의 밤

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콘서트에 이어 진행된 장학금수

여식을 통해 본교 신학대학원 재학

생 모진홍, 스카티 데이스, 송정화, 

고광훈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후 세

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본교 동문이자 나

성동산교회 담임인 한기형 감독이 

강사로 나서 ‘목사가 가져야 할 미

래목회의 비전’(왕상19:12, 13)이

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한 감독

은 자신의 30년 목회경험을 토대로 

후배목회자들에게 목회에 대한 이

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나갔다.

세미나에 이어 가디스워십밴드(

인도 이요한 전도사)가 찬양인도를 

함으로 아주사의 밤 열기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본교 동문이자 전 동문

회장 정해진 목사(남가주명성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APU 한인동문회는 2013년 

1월 7일 LA캠퍼스에서 이민법과 

목회자 세금보고 세미나를 개최한

다. 세미나 강사로는 이경희 이민법 

전문변호가가 ‘궁금한 이민법 물어

보세요’라는 주제로 오전 9시30분

부터 11시까지, 그리고 전명제 회계

사가 ‘목회자 세금 궁금하면 물어보

세요’라는 주제로 11시10분부터 12

시30분까지 각각 강의한다.
<박준호 기자>

베들레헴교회(담임 서종천 목사)

가 주최한 ‘헬로우 로이 찬양제’가 

15일 오후 6시30분에 열렸다. 

이날 공연은 프리마베라 트

리오(파이노 강혜정, 첼로 김성

은, 바이올린 김혜연)이 ‘F. Men-

delssohn piano trio, op 49 d mi-

nor 1st movement’, ‘Piazzolla 

livertango A. Pizzolla Invierno 

Porteno(winter)’, ‘Christmas , 

Carol Let it snow Greensleeve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를 연주했으며 스키드로우 합창단

이 ’Open your eye’, ‘more power 

more love’를 불렀다. 

이어 스페셜 게스트로 CCM가수 

최윤영 씨가 나서 ‘정결하게 하는 

샘이’와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불

렀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베들레헴

교회 찬양팀이 ‘고요한밤 거룩한밤’

과 ‘기쁘다 구주오셨네’를 부름으로 

이날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본 교

회 파킹장과 친교실에서 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수익금은 국제

NGO 단체 월드쉐어에 전달된다.
<박준호 기자>

오렌지카운티교협 송년회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 목사) 송년회가 27일(

목) 오후 6시30분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개최된다. 송년회

는 식사, 예배, 레크리에이션 순서로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자들은 가

정 당 20달러 상당의 선물을 하나씩 준비하면 된다.

▲문의: (562)691-0691

미주서부합동 미서부노회연합 성탄축하 찬양예배
예장미서부합동 서부노회연합 성탄축하 찬양예배가 23일(주) 오후 

4시에 사랑한인교회(담임 하재식 목사, 2801 W. Temple St., LA)에서 

열린다.

▲문의: (213)380-0085

인랜드지역 성탄절 연합예배
인랜드교역자협의회(회장 박혜성 목사)는 인랜드지역 성탄절 연합

예배를 23일(주) 오후5시 남가주휄로십교회(담임 박혜성 목사, 375 N. 

Towne Ave. Pomona, CA)에서 개최한다. 이날 설교는 류수열 목사(한

울림교회 담임)가 맡는다.

▲문의: (909)397-5737 

전도사 청빙
얼바인침례교회(담임 한종수 목사)는 유년부(K-2nd Grade)와 초등

부(3rd-5th Grade) 전도사를 청빙한다. 자격조건은 정규 신학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로 최소한 1년 이상 어린이 사역에 경험이 있

는 자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이며 이메일 : mindofx@

hot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mindofx@hotmail.com

한인 크리스천 청소년 ESL캠프
한인 크리스천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적 ESL 캠프가 성경연구 선교

단체 THS(대표 장진호) 주최로 1월 3일(목)부터 24일(목)까지 열린다. 

청소년 캠프의 숙소와 강의 프로그램은 패서디나 지역 윌리엄케리 대

학에서 이뤄지며 강사는 예수전도단 강사들이 나선다. 참가비는 2500

달러.

▲문의: (818)823-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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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데스다대학교 음악과(학과장 

조에스더 교수)가 주관한 ‘베데스

다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12일 저

녁 7시30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

됐다.

이날 콘서트는 베데스다대학교 

음악과 학생들이 나서 아름답고 은

혜로운 곡들을 선사했으며 한 곡 한 

곡 마칠 때마다 이날 공연 참여 교

인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모습

이 연출됐다. 

이날 콘서트는 ‘Gabriel Faure 

Dolly Op.56’을 김효진(마림바), 어

혜란(바이올린), 이연신(플룻), 이지

수(피아노)가, ‘W.Gluck/Orfeo ed 

Euridice-Che faro senzs euridice’

를 우성영이 불렀으며, ‘G.Donizetti 

Sanate for Flute and Piano’를 이

연신(플룻)과 김지연(피아노)가, 그

리고 ‘Mercy Mercy Mercy’를 색서

폰 연주로 김승기와 캘빈박 교수가 

협주했다. 

또한 베데스다대학교 찬양팀 

’HIM’이 ‘찬양하라’와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를 이은주가, ‘고요한밤 

거룩한밤’, 그리고 박수진과 강현

선이 듀엣으로 ‘우리 때문에’를 불

렀다. 이날 콘서트는 베데스다대학

교 합창단(지휘 렌디김 교수)이 베

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부른 후 진

유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소프라노 박혜숙 크리스마스 콘

서트가 16일 저녁 7시 오렌지카운

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에

서 열렸다. 이날 콘서트는 소프라

노 박혜숙 씨가 ‘Exsultate, Jubi-

late’, ‘Ave Verum Corpus Natum’, 

Agnus Dei’, ‘Panis Angelicus’, 

‘Laudamus Te’,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시니’, ‘A Christmas Carol’, “Ave 

Maria’, “O Holy Night’ 등을 불러 

성탄절을 앞둔 남가주의 밤을 아름

답게 수놓았다. 

특히 피아니스트 에스더조(베데

스다대학교 음악과장)와 바이올리

니스트 주일엽 씨가 출연해 무대를 

더욱 빛내주었다. 소프라노 박혜숙 

씨는 현재 베데스다대학교 음악과 

보컬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동문 성악가 콘서트, 장학금수여식, 세미나도 함께 

18개 단체에 총10만 달러 지원

2012‘아주사의 밤’성황

YNOT파운데이션 제9회 ‘지역을 섬기는 프로그램’

베들레헴교회‘헬로우 로이 찬양제’개최

2012아주사의밤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베데스다대학교 크리스마스 콘서트 
소프라노 박혜숙 크리스마스 콘서트베데스다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 베데스다 학생찬양팀이 찬양하고 있다

YNOT파운데이션(YNOT 대표 

이사무엘 목사)은 13일 오후 6시 

나성영락교회(임시담임 박희민 목

사) 친교실에서 제9회 지역을 섬기

는 프로그램 지원행사를 열고 18

개 단체에 총 10만 달러를 지급했

다.

고영식 YNOT 재단이사장은 이

날 환영인사에서 “지역을 섬기는 프

로그램을 통해 비영리단체들이 성

장하는 것을 경험했다. 올해는 규모

는 작지만 18개 단체에 지원하게 되

어 감사한다”고 말했다. 

박희민 목사는 “나성영락교회가 

현재 위치한 장소로 옮기면서 커뮤

니티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러

나 교회의 이해부족으로 지역사회

를 위한 배려를 다하지 못했다. 그

러나 림형천 목사가 부임하면서부

터 조금씩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됐다. 올해는 나눔축제를 통

해 모아진 10만5천 달러를 미 주류 

장애인 공동체를 도왔으며 10만 달

러를 18개 한인비영리단체에 그랜

트로 수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또 “지역을 섬기는 프

로그램은 단지 나성영락교회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돼 지역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와 관

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9회 지역을 섬기는 프로그램 지

원금 수혜단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아가페홈미션, 남가주밀알선교

단 사랑의교실, 아태분쟁중재센터, 

아태여성센터, 푸른 초장의 집, 비

전 시각 장애인센터, 조이장애인센

터, 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한미

연합회, 한인가정상담소, 코리안복

지센터, 한인청소년회관, Legal Aid 

Foundation of LA, LTSC Commu-

nity Development Foundation, 나

눔선교회, 재미한인봉사자회, 샬롬

장애인선교회, 울타리선교회.
<박준호 기자>

소프라노 박혜숙의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OC한인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베들레헴교회에서 열린 헬로우 로이 찬양제 에서 프리마베라 트리오가 

연주하고 있다

YNOT파운데이션 주최 제9회 지역을 섬기는 프로그램  지원행사에서 참

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기독교계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

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와 ‘

우호적 관계에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가

운데 국민일보가 마치 새누리당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를 한 

것처럼 주장하는 허위 사실이 인터

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억지 사실 유포는 지난 4

월 총선 당시 막말 파문을 일으켰던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김용민씨

가 지난 13일 오전 트윗을 통해 ‘개

신교계 일부 친박들에게 국민일보 

기사를 링크해주면 덜 까불까요’라

고 언급하면서 본격화됐다. 김씨는 

또 14일 오전에는 ‘신천지 의혹과 

관련, 제가 한 일의 80%는 개신교

계 언론 기독교방송과 국민일보 보

도를 링크한 것입니다”라며 국민일

보가 새누리당과 신천지의 연관성

에 대해 보도한 것처럼 사실을 호

도했다.

그러나 링크된 기사는 국민일보 

기자가 지난 2월15일(인터넷판은 2

월14일)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구

리상담소 신현욱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천지가 정치적 세력화를 통

해 대대적으로 포교에 나설 수 있으

니 이를 경계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또 인터넷에서 나돌고 있는 국민

일보 미션면 지난 2월8일자(인터넷

판은 2월7일자) ‘이태형의 교회 이

야기’에 실린 ‘새누리당? 신천지당?’

이란 제목의 칼럼 역시 악의적으로 

왜곡, 인용되고 있다. 이 칼럼은 당

시 한나라당의 당명 개정이 화제가 

된 상태에서 성경적으로 ‘이름의 변

화’가 뜻하는 바를 언급한 것이다. 

칼럼 대부분을 성경적 내용들로 채

웠으며 마지막 부분에 한자 문화권 

사람들에게 새누리당을 소개할 경

우에 새는 ‘신(新)’, 누리는 ‘천지(天

地)’가 된다는 점을 언급했을 뿐이

다. 칼럼에서는 ‘새누리’라는 이름이 

이단인 신천지라는 종파와 연관 있

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에 개명작

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지

적했다. 칼럼전체를 읽어본 사람이

면 누구나 그런 맥락임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국민일보는 향후 본보의 기사 칼

럼 등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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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의 종교관을 판단하

는 데 좋은 ‘바로미터’는 종교편향, 

미션스쿨, 동성애 문제다. 이들 이

슈는 기독교인들이 목회·선교현장

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제적 문제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기독교와 불

교에 제출한 정책공약과 언론사 인

터뷰 등을 종합·분석하면 차이를 발

견할 수 있다. 

우선 종교편향 문제와 관련해 박 

후보는 불교계에 가까운 입장을 갖

고 있으며, 문 후보는 불교계의 입장

을 두둔하고 있다. 종교편향 논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종교자유정

책연구원 등 불교계가 제기한 것으

로, 교계는 종교편향 당사자로 지목

돼 적잖은 공격을 받은 바 있다. 

박 후보는 “별도의 법령제정을 통

해 종교 간 갈등을 방지한다는 것은 

종교계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인식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

을 밝혔다. 그는 다종교 사회 차별

방지법, 증오범죄법 제정 노력, 종교

편향 공직자 엄단 등을 공약으로 제

시했다. 

반면 문 후보는 “공공행정에서 사

사롭게 편향된 입장을 갖는 것이 문

제가 되며 경중을 따져서 엄하게 책

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

평화법 제정 및 관련 법률 개정, 다

종교 사회 차별 방지를 위한 특별위

원회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

다. 

미션스쿨의 종교교육권(채플 등 

신앙교육) 문제에서 박 후보는 종교

교육권을 인정하지만 문 후보는 강

의석씨 사건 이후 시행되는 어정쩡

한 대체과목 운영을 고수해야 한다

는 입장을 갖고 있다.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박 후보는 “동성애자를 합법

화하는 법률제정을 반대한다”고 밝

혔으며, 문 후보는 “동성애, 동성혼

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

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두 후보 모두 

종교편향을 우려하면서도 그 가능

성이 큰 선심성 공약을 내놨다는 것

이다. 종교편향, 정교분리 위반은 국

가의 행정·재정지원이 특정종교의 

포교활동에 투입될 때 발생한다. 

박 후보는 문화재보호예산 5000

억원 증액·조성, 전통사찰 규제완화 

및 녹지보전 부담금 면제 등을 약속

했다. 문 후보는 사찰을 중심으로 한 

불교희망공동체에 각각 1억-100억

원 지원, ‘사찰의 공공성’ 사회적 합

의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

재철 목사)는 13일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북녘 땅과 대통령 선거를 위

해 기도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

하자”고 호소했다. 

한기총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

사와 관련해 “그들이 무슨 연유로 

미사일을 쏘는 것인지 알 수가 없

다”면서 “미사일 발사를 통해 무엇

인가 만족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라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그리스도

의 사랑을 전해 얼어붙은 북녘 땅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라고 밝혔다. 

대선과 관련해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지도자, 안정적인 지도자, 

신뢰성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

도록 기도하자”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

동 목사)는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 

북한에 재앙 될 것’이란 제목의 논

평을 내고 “이런 무모한 도발행위

는 부메랑이 돼 북한 체제의 붕괴

를 앞당기고 세계 평화를 깨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이 

남한 대선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적 수준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문재인 두 대선후보의 종교관 비교

한기총 성탄 메시지·교회언론회 논평

국민일보, 허위사실 인터넷 유포 경계

종교편향 우려하면서도 선심성 공약

“장거리 로켓 발사, 북한에 재앙 될 것”

“새누리와 신천지 연관있다”보도한 적 없어

제102차 기독교한국침례회(기

침) 총회(총회장 고흥식 목사)는 

전국 침례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돕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침 총회는 우선 각 지방회를 

중심으로 교단 부흥사들을 초청해 

전도집회를 전국 곳곳에서 열 계

획이다. 침례교단의 정체성 회복

과 전도와 부흥에 집중하기 위함

이다. 

기침 총회는 도시와 농촌 지방

회와 교회 간 교류와 협력 시스템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교단 내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위해 

중·대형 교회가 앞장서서 구체적

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총회가 도시의 지방회와 농촌의 

지방회가 결연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도 그 이유다. 이 때문에 중·대

형 교회의 청년회와 남선교회, 여

선교회 등이 농촌교회로 전도여행

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도시교회는 농어촌지역 교회의 

농수산물과 특산물을 유통할 수 

있도록 판매망을 설치하고 있다. 

또 잘 사용하지 않는 음향기구나 

비품 등을 따로 모아 필요한 농어

촌교회에 전달하고 있다. 반면 농

어촌교회는 경관 좋은 수련회 장

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같은 도농 교회 간 결연과 중

보기도 등을 통해 작은 교회와 큰 

교회 간 심정적인 간격들이 메워

질 수 있다. 또 교단 산하 교회들

이 ‘한 마음, 한 가족, 한 사명’이라

는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

고 격려와 협력을 하게 될 것이라

는 게 총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내년 5월 후반기에 열릴 ‘2013

년 목회자부부 영적성장대회’는 

침례교단 목회자와 사모의 영성축

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자리에 

모여 건강한 목회를 위한 강의를 

듣고 교제를 나누며 운동을 하는 

만남의 장(場)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교회 목회자

를 위한 ‘안식 프로그램’도 인기리

에 진행되고 있다. 도시교회가 농

어촌교회 목회자와 사모를 초청해 

일주일 동안 안식과 교제의 시간

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도시교회는 농어촌교

회의 환경을 이해하고 함께 협력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또 서로 

목회 경험을 나누며 얼마나 필요

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번 회기 기침 총회의 큰 변

화 중 하나는 내년에 서울 여의도

에 건축되는 총회회관의 완공이

다. 여의도 총회회관은 기침 총회

가 기획하는 교단 내의 모든 기관

이 한곳에 모이는 총회의 종합타

운이 되고 복지정책의 근간이 될 

전망이다. 

여의도 총회회관이라는 하드웨

어에 걸맞은 총회의 소프트웨어

는 더욱 현대화하는 교회 환경에 

발맞춰 교단 내 모든 교회에 도움

을 줄 수 있도록 변모해 나갈 예

정이다. 

목회자 자녀를 위한 총회의 관

심은 계속 이어진다. ‘목회자 자녀 

영성캠프’는 목회자 자녀에게 특

화된 맞춤형 세미나다. ‘목회자 자

녀를 위한 영어연수’ 계획도 있다. 

내년 제103차 정기총회는 전남 

순천에서 열릴 계획이다. 순천 지

역 교회들은 내년 총회를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총회를 즈음해 유

명 부흥강사들이 미리 나서서 전

도축제를 연다. 목회자를 위한 각

종 세미나와 사모를 위한 강의, 그 

가족을 위한 순천만 투어를 준비

하고 있다. 

고흥식 총회장은 “화합과 발전

을 위한 교단으로 세워나갈 것”

이라며 “교단발전연구팀을 구성

해 중·장기적으로 교단 발전을 위

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총회

장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교단 발

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자랑스

러운 침례교단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침례교회는 신약성서적인 교회

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

다. 신약성서가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을 현재의 교회 현실에서 실

천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믿

는 자의 침례와 교회, 교회와 국가

의 분리, 회중체제, 지역교회의 독

립과 자율성 등은 신약성서가 가

르치는 침례교회의 다양한 실천

과 규약들이다. 따라서 침례교회

는 개교회가 총회와 지방회의 간

섭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총

회와 자발적인 선교협력으로 협동

적인 관계를 갖는다. 

국내 침례교단은 1889년 캐나

다 말콤 펜윅 선교사가 이 땅을 밟

으며 시작했다. 초창기 일제 탄압

기와 해방을 거친 한국 침례교단

은 1950년 미국 남침례교단과 선

교협정을 맺으면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올해 제102차 총회를 개최했

으며 제68대 총회장을 배출했다. 

122개 지방회에 2800여 교회, 80

만 성도, 5000여명 목사에 이른다. 

총회 산하 기구로 교단과 한국

교회 소식을 알리는 침례신문과 

침례신학대학교·대학원, 목회자 

연장 교육과 교회의 자료 개발을 

하는 교회진흥원을 두고 있다. 또 

한국전쟁 중 미국침례교 한국선교

회에서 설립한 침례병원은 현재 

부산에서 침례교회의 상징으로 여

겨진다. 

국내선교회는 개척교회와 미자

립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선

교회는 1987년 교단의 선교 역량

을 집약하기 위해 설립됐고 현재 

50여개국에 50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군경선교회는 군

인선교와 경찰선교, 민간인 성직

자의 군인사역을 돕고 있다. 교역

자복지회는 목회자의 은퇴복지를 

담당하며 전국남선교연합회와 전

국여성선교연합회는 평신도기관

으로 활동한다.

도·농 교류 확대… 교회 공동체 구축에 진력

주요교단 정책 탐구 (8) 기독교한국침례회

2800여 교회 80만 성도 “신약성서적 교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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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의 성생활은 중요하면서도 

어디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부

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모들이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

문에 목회자들의 성추행 문제가 점

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사모들의 책임도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적 부부성

생활을 사모들에게 알리는 책임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1. 성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

다.

‘성’이라고 하면 더럽다. 죄악이

다, 추하다는 생각이 들어 멀리하

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으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

다. 성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모

들의 경우, 과거에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거나 혹은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워온 잘못된 지식에 

눌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도 이들에게 성에 대한 바른 정의

를 알려줌으로서 올바른 성생활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성은 거룩하다는 SAINT와도 통

하는 언어입니다. 그 이유를 바울

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분방하지 말라 그러나 기도하기 위

해 합의상 분방하되 곧 다시 합하

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함이니라”고 하셨습

니다.

성생활은 육신적인 일이지만 바

울은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가 막힌다고 하였습니다. 하

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을 법대

로 행하지 않을 경우 기도가 막히

고 맙니다. 

2. 성은 하나님이 찬성하셨습니

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

이디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

다. 그러면 이 성을 주신 목적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한몸 된 증거를 보

여 주기 위함입니다. 결혼의 삼요

소를 보면 독립, 연합, 한몸입니

다. 서로 다른 사람이 한몸 되기 위

해서는 우선 떠나야 할 부모로부

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는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 결혼식

을 거행합니다. “TWO BECOMES 

ONE” 이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한몸이  되는데 성

이 다른 남성과 여성이 한몸을 이

루는 것이 성입니다. 이것은 보이

지 않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의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

아 생겨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몸

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비밀이라

고 강조했습니다(엡5:30). 그리스

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된 것

을 우리의 보이는 세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부부의 성입니다. 성

을 귀하고 거룩하게 대하고 사모들

의 침실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우

선 남편의 생리부터 잘 알아야 합

니다. 

남편들은 목사를 포함해서 성욕

이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남편

이라 해도 이성에 대한 성욕이 솟

구치는 것을 아내인 사모는 인정해

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남편이 아

닌 나의 남편의 요구사항을 잘 알

아야만 합니다. 건강상태를 체크해

야 하고 기질과 취미도 알아야 합

니다. 밤이 오기를 두려워하는 사

모들에게는 이런 성생활이 부담이 

되어 스스로 피하기 위해 교회에 

달려가 철야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

다.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중에는 

설교준비를 해야 하는 토요일엔 아

내가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 성수주일을 해야 

하므로 접근금지를 내립니다. 평일

에도 새벽기도에 늦으면 안되기 때

문에 제대로 마음 놓고 즐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그 어느 날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성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의 경우, 목회지인 교회 

안에는 많은 여성들이 바라보고 있

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신도들은 목

사에게 은혜를 받으면 괜히 이성으

로 보게 되며 옆에 있는 남편을 바

라볼 때면 전에 없던 증세가 생겨 

남편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

작합니다. 무슨 이유를 만들어서라

도 목사에게 전화를 하거나 으슥한 

곳에서 만날 것을 요청합니다. 목

회자들은 어느 때든지 어디에서도 

여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특권과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대낮에

도 안방에 찾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모들은 더욱 

더 남편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날이면 날마다 

경찰이 되어 뒷조사를 하는 사모는 

서로 피곤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자들의 성문

제를 다루는 강의시간에 목회자들

에 대해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였

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는 들킨 목

사, 안 들킨 목사, 억울하게 당한 목

사,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

다고 하십니다. 어쩌다 처리를 잘

하지 못해 들켜버린 목사가 있는

가 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들키

지 않은 목사가 있고 순수한 마음

으로 성도들을 돌보려고 접근한 것

이 억울하게도 누명을 쓰게 되어 

당한 목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

기에 사모들은 남편을 보호해야 합

니다. 상담실이나 당회장실에 여성

도가 방문했을 경우, 사모들은 지

혜있게 자리를 피해주면서도 남편

을 지키는 일에 게을리 하면 안됩

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간섭하거나 

참견하여 서로 불신하는 모습을 보

여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

서라도 목회자 부부는 금실이 좋

아야 합니다. 어느 면에서도 불만

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잠자리에 대해서는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 진실해야 합니다. 서

로 솔직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고

충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털어 놓을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

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구나 약점

이 있는 법입니다. 목회자들의 경

우 교회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좀

처럼 성생활에 관심이 없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사모들은 의심 

아닌 의심을 하게도 됩니다. 베드

로사도는 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

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

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

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

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벧전3:7).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가 강조

한 것과 같습니다. 남편들에게 아

내다루는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

다. ‘지식을 따라 동거’라는 의미는 

성생활을 말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잘 알고 연구하라는 의미입니다. 

무턱대고 “내가 원하니 당신은 내

가 하라는 대로 하시오”하면 사모

들은 적지 않은 상처를 받게 됩니

다. 왜냐하면 남편들은 사랑하면 

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

내들의 경우에는 마음이 열려야 몸

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

로 많은 시간 분위기 있는 곳에서 

마음이 열릴 때까지 따뜻하고 부

드러운 대화로 이끌어 나가야 합

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

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

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

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

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

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

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

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

마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

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함

이라”(고전7:3-5). 

사모들에게 있어서 성생활이 다

른 어느 여성들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 하

나는 성생활과 성령충만의 분리입

니다. 대체로 사모들은 성령충만하

기 위해서는 성생활을 피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

습니다. 목회자인 자신의 남편의 

영적상태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성

생활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경적

인가? 위생적인가? 올바른 방법인

가? 건강한 정신인가? 요즈음 인터

넷 홍수시대를 맞이하여 의외로 아

내는 독수공방시키고 남편들은 컴

에 앉아서 혼자 즐기는 경우가 늘

어가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아내

를 만족시켜주지 못해 아내에게 핀

잔을 받을까 두려워서 일찍이 아내

를 잠 재운뒤 살짝 일어나 컴에 앉

아 자기만의 황홀지경으로 몰입한

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에게

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어떤 상황이

든, 어떤 상태에 있든 당신은 나의 

“BEST”임을 고백하는 아내가 되기

를 바랍니다.
▲이메일:

hwangsunwon@gmail.com

www.godfamily.com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5. 사모의 침실가꾸기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남편목사 영적상태 검사위해 성생활 검토

비밀없는 진솔함, 불만 없는 부부금실 필수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

립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세집에 머물

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

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28:30, 31)라는 말로 마무리합

니다. 결론 없는 마감입니다. 미완성과업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완

성 즉 마감을 위한 강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 사도 이후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 온 세상

에 전파되어지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

늘도 수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통하여 미완성과업을 마무리

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역하고 있음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선교의 완성

입니다(마24:14).

이 소중한 사역에 여러 동역자님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비록 온두라스

의 작은 렌카 시골마을에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흔적

들을 남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지난 한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

나님의 은혜와 동역자님들의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신실한 동역자이십니다. 이곳에 전해진 복음의 

사역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을 통하여 뿌려진 파종의 결

실입니다. 저는 다만 이곳에서 이들과 함께 살면서 “함께 하는 것

이 선교”라는 생각으로 이들을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요즈음 복

음의 동역자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 목까지도 내어 놓는 사람” “내 곁에서 함께 한 사람” “나의 보

호자” “소중한 것을 나누는 사람”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외

로운 길을 걷고 있었던 선교사 바울에게 이들은 참으로 소중한 동

지들이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할 즈음에는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 그리워지는 시

간입니다. “오래 알고 지내는 친구는 많지만, 뜻을 같이 하는 동지

는 많지 않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며,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걸어가면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 즉 동역자들이 선교사들에게는 정말

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꿈을 꾸며 함

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는 협력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목”(행3:4)

하는 것입니다. 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

력을 주십니다. 함께 섬길 때 시너지의 힘이 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협력 사역의 장을 준비하시고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이아미장로교회(신정인 목사님) 중남미 선

교사 모임, 샬롯에서 모인 KIMNET 모임, 브라질에서 있었던 중남

미포럼(강성일 선교사) 등을 통하여 협력의 열망을 부어주셨습니

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의 사역지에도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미국 LA에

서 Randy Seo 선교사님과 Dr. John Tucher와 그의 부인되시는 

Anna님께서 앞으로 사역을 함께 하시게 됩니다. Randy 선교사님

은 어릴 때 브라질로 이민 가서 고등학교 시절까지 지나다가, 다

시 미국으로 이민 와서 10수년을 보내면서 신학을 마치고 이곳에

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여러 나라에서 보낸 시

간과 경험들이 사역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Dr. John은 미

공군에서 군의관으로 예편하신 분으로 앞으로 의료선교를 하시게 

될 평신도 선교사이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들을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8일에 온두라스에서는 예비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통

령 및 국회의원 및 자치 단체장들의 후보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14면으로 계속>

선교 편지  

온두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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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토요일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무영은 여느 

때처럼 본당 뒷좌석 의자에 앉아 명상에 잠겨 있었

다. 바로 그때 윤 목사가 걸어 나오면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무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들기면서 그의 

귀에다 속삭였다. 밖에 나가서 아침식사나 같이 하

자는 것이다. 그날 아침 윤 목사는 무영을 교회 근

처에 있는 퍼킨즈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이 퍼킨즈는 오래 전에 무영이가 교우들과 같이 

와서 조반을 먹은 적이 있는 식당이다. 그때 왔을 

때는 좌석이 불편하고 실내가 우중충한 인상을 주

었는데, 이번에 다시 와 보니 완전히 새 단장해서 

식당 분위기가 몰라볼 정도로 고급화되어 있었다. 

윤 목사는 안내하는 웨이트리스에게 아늑하고 구

석진 자리를 부탁했다.

무영은 언제나 조반을 많이 먹지 않는다. 아침식

사는 어딜 가도 달걀 류와 베이컨, 해시브라운 포테

이토즈와 같은 음식이니까, 그런 걸 먹을 바엔 고급 

식당에 갈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아침을 사먹고 싶

을 때는 으레 맥도날드를 이용했다. 아침식사에 관

한한 윤 목사의 식성도 무영이와 별로 다를 바가 없

었다. 달갈 프라이와 햄과 커피 한 잔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윤 목사는 무영을 퍼킨즈에까지 데리고 와

서 그런 걸로 대접하고 싶지는 않았다. 메뉴에 먹음

직하게 소개해 놓은 음식 그림을 가리키면서 윤 목

사는 그런 걸 시키자고 유도를 했다. 무영은 모처럼 

자기를 대접하려는 윤 목사의 호의를 받아드려 그

중에도 가장 호화스럽게 보이는 오므라이스를 주

문했다. 윤 목사도 같은 것을 시켰다.

윤 목사는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무영의 근황이 

궁금해서인지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다. 내조자 없

이 집에서 식사는 무얼 해먹고 살며, 세탁물은 누가 

빨며, 무슨 불편한 것이 없느냐고 묻고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자기 집에 연락을 하라고 했다. 윤 

목사는 배우자를 잃은 무영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

이면서 화제를 끌고 갔다. 

웨이트리스가 주문한 음식을 들고 와 하나씩 얌

전하게 식탁 위에 놓았다. 두 분에게 잘 잡수라고 

애교를 떨고 물러갔다. 그래도 윤 목사는 음식을 

들 생각을 하지 않고 줄곧 자기 이야기만 계속했

다. 무영은 끝날 줄 모르는 윤 목사의 수다를 열심

히 귀 기울이고 듣는 척 하면서 자기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허 선생님, 일본에서 이런 통계가 나왔다는 신

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여자는 남편이 일찍 죽

을수록 오래 살고, 남자는 아내가 먼저 죽으면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듣기 싫지만, 가만 

보세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무영은 여태까지 그런 경우를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윤 목사의 그런 언짢은 소리를 듣고, 

무영은 자기가 아는 노인들 중에 아직 살아 있는 몇 

분들을 하나씩 짚어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 통계

가 무영의 친부모와 장인, 장모에게도 들어맞았다.

“목사님, 그 말이 꼭 맞네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이십 수년 전에 돌아가셔서 그런지 아직 

살아 계시고, 우리 장인은 장모가 돌아가시자 두 해

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러고 보면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무영이가 관심을 표하자 윤 목사는 그제야 자기 

음식에 수저를 댔다. 윤 목사는 음식을 한 숟가락 

빨리 씹어 삼키고 나서 다시 말을 계속했다.

“돌아가신 부인께 미안하지만, 남자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습니다. 허 선생님은 아직 너무 젊으시잖

아요? 늘 이렇게 홀아비로 살아갈 수야 없지 않습

니까? 딸들도 곧 다 제 갈 길로 가버릴 텐데 내조자

가 있어야지.”

“목사님, 전 아직 그런 걸 생각해볼 정신적 여유

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훗날 

재혼하실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마냥 이대로 혼자

서만 살아가시렵니까?”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그렇게 외롭게 보

이는 가요? 신앙심만 있으면 예수를 친구 삼고 여

생을 혼자 살아가는 것도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혹시 무슨 중신부탁이라도 받았습니까?”

“무슨 소리! 그런 부탁은 없었어요. 이 교회 양 떼

들의 영적인 삶을 돌보는 목회자로서 혼자 사는 허 

선생님을 교회에서 볼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이 교

회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지요?”

“네 목사님, 저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

오.”

“내가 요사이 허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몰라요. 목사님, 무엇인가요?”

“내가 꼭 허 선생님과 짝을 지어주고 싶은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 선생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가 봐요. 금년 초에 시카고로 이사 가신 오순희 집

사님 아시죠?”

“네, 알고말고요.”

“오순희 집사는 의사였던 남편이 육년 전에 불의

의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남편이 두둑이 남겨놓

은 유산으로 오 집사는 아직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는 일할 필요가 없었다. 그동안 중학교에 다니는 자

식을 데리고 혼자 살다가, 지난 가을에 대학에 입학

한 자식을 따라 형제들이 살고 있는 시카고로 이사

를 가 버렸다.

“지난주에 시카고에 가서 오 집사님을 방문하고 

왔어요. 그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오던 중

이라 용기를 내어 그분 앞에서 허 선생님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요사이 오 집사님 어떻게 지나시던가요?”

“시카고 생활이 즐거운 모양입니다. 자주 형제들

을 만나고 또 대학에 들어간 아들 치다꺼리해주고 

매일 한인 봉사기관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여기 있

을 때보다 사는 게 훨씬 더 보람 있고 즐겁답니다.”
▲이메일: chonhae@hotmail.com 

<다음호에 계속>

‘욥기’와는 다른 이야기 (7)

기독문학소설

정총해 박사 (문학인)

<13면에서 계속>

다음 해에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전히 온두라스 

치안 상황은 불안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근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변에 여러 곳에서 강도사건이 있었

습니다. 연말을 맞아 특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절과 성탄절을 맞아 올 한해 동안의 사역을 정

리합니다. 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온두

라스와 저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

다. 12월에는 2013년 사역의 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

다. Hold the rope. 기도의 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저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

니까요!!!!

 

2012년 주요 사역 및 사역 내용

 교회 사역 

아자꾸알파 교회, 몽케카구아 교회, 산이시드로 세

롬 교회, 프에블로비에호 교회(가정교회), 콜로몽카구

아 교회, 몬테베르데지역교회. 교회 성장을 위하여 기

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 : 몽케카구아 교회, 프

에블로비에호 교회, 에스페란자 교

회에서 올 한해  47명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립니다.

-교회 개척 사역: 10년전 처음

으로 렌카 인디언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는 교회가 전무

한 지역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어려운 가운

데서도 아자꾸알파, 몽케카구아, 셀롬지역, 프에블로비

에호, 나랑호, 몬테베르데 지역에서 교회 개척을 지속

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몽케카구

아교회(김상규 목사님과 권정숙 사모님, 뉴욕선교교회 

김명국 목사님, 상항중앙장로교회 권혁천 목사님 후

원)와 셀롬교회(휴스턴중앙장로교회 이재호 목사님 후

원)의 건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몽케카구아교회 헌

당예배는 2013년 1월 13일에 드릴 예정입니다.

내년 (2013년)에는 새로운 교회 

개척을 위하여 나랑호, 우니온, 산

로렌조, 몬테베르데, 몬테베르데 

우니온, 세보이타 지역을 선정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사역

-La Escuela de la Semilla de 

Mostaza(겨자씨학교): 1)아자꾸알

파 지역에 세워진 방과후 학교가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1일 19명이 수료식을 마

쳤습니다. 2)몽케카구아 교회에도 학교를 시작하여 40

여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두 학교에

서는 렌카 인디언 마을의 미래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영성과 지성을 지닐 수 있도록 말씀과 영어, 음악, 컴

퓨터, 미술 등 매일 3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4)

올 한해동안 테구시칼파, 산페드로술라 및 코판루이나

스 여행, 어린이날 공립학교 및 다른 지역학교에서 전

도사역 들을 통하여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됨이 큰 결

실이었습니다.

-산페드로술라 Fuente de Luz 학교 사역: 올해 제 

2 도시인 산페드로 술라에 있는 Fuente de Luz 학교

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한국 사랑의교회에서 파송받은 

장용혁 선교사님께서 이스라엘로 선교지를 변경하면

서 저에게 이양한 학교인데, 현재 300명의 학생이 공부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세워진 지역은 도시빈민지역인

데 갱단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이 학교를 통

하여 실력있는 믿음의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기를 소

망합니다. 

-교사세미나 : 11월 25일 교사 세미나를 가져서 1)

사역에 대하여 2)사역의 원리 3)사역자들의 자세에 대

하여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컴퓨터 및 영어 수업 : 새학기부터 컴퓨터 교실(장

인되시는 최일식 목사님과 아틀란타 집사님의 후원으

로 컴퓨터 마련)과 영어교실(영어교사 후원자를 찾고 

있음)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성경학교(아자꾸알파와 몬데베르데) 및 말씀 묵상

a. 아자꾸알파 성경학교: 2년 과정을 잘 마무리하였

습니다.  8명의 학생들이 수료하였으며, 몽케카구아교

회와 아자꾸알파 교회의 리더로 좋은 역할을 감당하

고 있습니다.

b. 오지 지역 지도자를 위한 인텐시브 성경학교: 오

지인 몬테 베르데 (Monte Verde) 지역을 중심으로 마

을 지도자들을 인텐시브성경학교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 말씀묵상: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매일 아침 묵

상의 시간이 신약을 두번 마치고 지금은 구약성경을 시

작하여, 민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

다. 부부세미나, 여성세미나, 남성세

미나, 유스 세미나, 학부모 간담회 등

을 은혜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

다. 

 

Community Development 사역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집

의 음식이 되며”(잠 27:27)

농촌지역의 성도들을 위하여 양, 

염소, 송아지를 분양하여 가족들의

영양 보충으로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시작하였

는데, 잘 증식하여 여러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염소와 양, 그리고 돼지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종자의 젖염소 (상항중앙장로교회 이용덕 장로님 후

원)를 수입하여 분양할 예정입니다. 

 

장학금 사역

지역교회와 겨자씨학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수여

하고 있는데 현재 성경학교 학생 두명(시카고두란노침

례교회 은혜목장, 할렐루야 목장)과 

중고등학교 아이들 8명 (시카고 박

상현 장로님, 메릴렌드 락빌장로교

회 안익재 집사님)에게 장학금을 수

여하고 있습니다. 

 

단기선교

올해는 여러 팀들이 선교지를 방

문하였네요. 워싱톤중앙장로교회 

학생들, 아틀란타실로암장로교회, 

필라 우리교회에서 단기선교로 섬겨주셨고, 가족단위

로 중앙장로교회에서 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상항중앙장로교회 권혁천 목사님과 이용덕 장로님, 시

카고 포도원장로교회 양현표 목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

1. “삶으로 그리는 복음”을 위하여

2. 교회 성장을 위하여 : 아자꾸알파, 푸에블로비에

호, 세롬, 몽케카구아

3. 새로운 지역 교회 개척지 (나랑호, 우니온, 산로렌

조, 몬테베르데 우니온, 세이비타)를 위하여

4. 인텐시브 성경학교(안토니오, 다리오, 아구스틴, 

올빈)와 몬테베르데 성경학교 준비

5. 산페드로술라 뿌엔테 데 루즈 학교 (재정 자립)와 

아자꾸알파/ 몽케카구아 겨자씨학교를 통하여 실력있

는 신앙인 양성을 위하여 

6. Randy Seo 선교사와 Dr. John and Ana Tucher 

선교사 가족의 기도 및 재정 후원을 위하여

7. 동역자들을 위하여 (Paz 목사, Blanca 사모, An-

tonio 목사, Ingrid 교장, Yadira 선생, Brenda 선생, 

Andres 형제, Agustin 형제, Olvin 형제)

8. 선교사 가족을 위하여

 

장세균 선교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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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8-13절은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세례 요

한의 수태 고지를 받은 내용입니다. 사가랴는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분향은 모든 백성들

의 간구를 의미합니다. 밖에 있는 백성들도 이때 간구

했으며 사가랴 역시 간구했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

게 될 것이라고 알린 것입니다. 사가랴는 지금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민족과 국가와 여러 성

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

를 먼저 구하는 의인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

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메시야의 도래뿐 아니라 그 메

시야의 선구자 역할을 할 아들까지 주신 것입니다. “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

니라”(잠15:29) 우리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

하는 의로운 간구를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

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눅1:5-25)월

30절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

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러 왔을 때 ‘사가랴여’라고 부른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천사가 각 개

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각자를 다 개인적으로 알고 계심을 뜻합니

다.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제사장 한 사

람이나 시골처녀 한 사람도 다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

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인류라는 집단의 한 사

람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보신다

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

는지요.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알

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떠한 삶

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세밀

하게 관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눅1:26-38)화

본문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마리아와 마리아를 

영접하는 엘리사벳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성도

간 교제의 모범을 배울 수 있습니다. (1)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신속하게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산지를 홀로 가는 것은 매우 수고로운 일이지만 하나

님의 은혜로 잉태됐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기쁨

을 나누고자 그렇게 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께 

은혜받은 일은 신속히 알려 기쁨을 나누고 또 다른 성

도가 은혜받은 일은 신속히 가서 확인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2)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성령 안에서 교제했

습니다. 마리아가 문안하니 엘리사벳도 복중의 요한

도 성령충만을 받았습니다(41절). 성령 안에서 행해

지는 교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되고 신앙

도 성장합니다. (3)엘리사벳은 마리아 앞에서 겸손했

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을 맞는 자세로 반겼습니다. 서

로 주의 은혜를 나누고 성령 안에서 축복하며 겸손히 

섬기는 성도의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간의 교제(눅1:39-66)수

67, 68절은 ‘사가랴의 찬가’로 불리는 찬송의 서두

입니다. 사가랴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찬송을 했습니

다.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은 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보

통은 엘리사벳이 아들을 출생한 은혜, 그 아들이 메시

야의 선구자가 되는 사실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러

나 사가랴는 자신의 가정에 베푸신 은혜보다 이스라

엘백성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먼저 

찬송했습니다. ‘속량’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

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가리킵니다. 사가랴는 성령의 감

동을 받아 그리스도의 속죄사역과 은혜를 찬송한 것

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찬송제목은 바로 이 예수그리

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처

지에 있든지 구주의 속죄 은혜를 찬송의 제목으로 삼

으시고 기쁨과 소망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제목(눅1:67-80)목

15절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후 목자들은 베들레

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직접 눈으로 

목격함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이 다 입증될 수는 없

습니다. 예컨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나, 그리스

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등은 고고학이나 과학으

로 분명하게 밝힐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

서 기독교는 사실의 종교인 동시에 계시의 종교입니

다. 만일 누가 이 중에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 취한다

면 기독교인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은 사실에 기초하

면서도 또한 그것에 근거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을 계시를 통해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 참된 신

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계시에 근거하여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실과 계시(눅2:1-20) 금

41-51절은 예수님 소년기 때의 일화입니다. 이스

라엘 성인들은 매년 3차,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예

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 가정이 매년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간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던 해는 예수

님도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

서 랍비들과 율법에 관해 토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심취해있었음이 분명합니

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심이 있

으셨기에 사단의 유혹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실 

수 있었고, 종교지도자들의 시험도 해박한 율법지식

으로 물리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엡6:11, 17).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위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험하

고 악한 세상 사단의 시험에 늘 이기는 삶을 살 수 있

기를 바랍니다. 

말씀 공부 (눅2:21-52)토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오늘은 한인교회의 기독교교육이 지닌 성격들 중 하

나인 “예배중심의 교육(Worship-centered Christian 

Education)” 중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 역할들 및 방법

들이 우리 한인교회 어른들과 자녀들의 교육사역의 현

장에서 진행돼왔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

져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한인 어른예배에 이어 오늘은 우리 자녀들의 

예배 안에서 예배의 교육적 역할들과 방법들이 어떻게 

진행돼져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져야 할지에 대

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녀들의 교회교육은 어른들보다 형식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그룹(small 

group) 성경공부 시간이 비교적 잘 확보돼 있기 때문

에 “지속적인 그리고 일관성 있는” 직접적 가르침과 

배움의 시간, 공간, 기회가 어른들보다 잘 제공되고 있

지요. 매우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뿐만 아니

라 미국 교회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들만의 예

배시간이 있어서 통전적인 교육에 한걸음 더 다가가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 자녀들 예배에는 교육적인 부분들 또

한 매우 잘 녹아져 진행돼왔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기

독교적 정체성 형성(Christian identity formation) 부

분에 있어서 그들이 함께 드리는 찬양과 함께 듣는 

말씀들이 매우 효과적인 교육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

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설교 자체도 

“preaching”의 요소와 “teaching”의 요소를 균형있게 

조화시켜왔으며, 찬양의 가사들을 통해서도 지식적 정

서적 배움이 있도록 잘 기획돼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

니다. 이는 교회적으로나 사역자들이 스스로 자녀들

의 교회에서의 제반 활동을 “교육”이라는 틀거리로 잘 

이해하며 섬겨온 까닭이며,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어

른들과는 다른 언어로 교육과 예배를 제공해야 하기

에 나타난 상황적 요소도 도움이 됐을 것이며, 부모님

들이 자녀들의 신앙적 인격적 교육에 관심을 쏟아왔

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우리 자녀들은 소위 class-

room setting에서도 또한 worship setting에서도 교

육의 기회를 어른들보다 더 균형있게 제공받았으며, 

예배 자체를 통해서도 많은 교육의 효과들을 누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

니다.  

다만 더욱 더 통전적인 교육을 위해 우리 사역자들

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 두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

겠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자녀들의 예배는 어른 예배

에서는 매우 충만한 “영적인” 배움의 부분이 부족하

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들의 예배가 주로 영어로 진

행돼 서구화된 경향이 다분해 “cool”한 예배를 드리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즉 한국 교회의 전통인 영

성 충만한 기도회를 통한 배움이랄지, 성례에의 참여

를 통한 배움의 부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영적인 성

장을 위한 교육 부분에서 좀 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역자들이 더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어

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추천할 방안은 정기적으로 우

리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획해 신앙의 선배

들인 어른들의 영성과 예배에서의 태도 등을 경험하

고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이 부분이 무엇보다 필요합

니다). 아이들만의 예배에서 채울 수 없는 “의식”으로

서의 예배를 경험하는 것은 자녀들이 기독교인으로 정

체성 확립뿐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위한 교화

와 영적인 성숙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

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함께하는 예배에서의 언

어문제를 조율하는 일과 그들이 예배를 “구경”하는 것

이 아니라 “참여”하도록 하는 일 등 철저한 사전준비

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워 주는 일과 한국적인 신앙적 전통을 전수하는 일

일 것입니다. 이 또한 교육과 예배를 통해 감당해야 하

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은 미국에서 교육받

고 살아가며 교회교육 또한 대부분 영어로 이뤄지고, 

어른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해가고 있습

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의 외양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거시적으로 고민한다면, 

그들의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과 신앙적 전통들은 한인 

교회들이 반드시 그 책임을 느끼고 감당해야하는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큰 미국 사회와 세계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민

족적,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로 또한 신앙 전

통의 문제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를 대비해 그들이 건강하게 고민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들은 최소한 건전한 대안과 그들의 고

민들에 대한 대답이 되어줄 좋은 자료들을 제공하는 

“resource provider”가 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적인 신앙전통을 전

수하는 일 또한 이미 많이 서구화 된 우리 자녀들에게 

“강압적으로” 느껴져서는 곤란합니다. 

이에 예배를 통한 교육으로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른들의 뜨거운 기도

회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인종적 신앙적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때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돼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어른들의 성찬식에 참

석했다면 이 거친 땅에서 영적으로 쳐져있다고 느낄 

때,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장로님의 진지한 태도와 뜨

거운 눈물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

의 예배에 동참하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는 전제

하에 말입니다. 사역자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인지

해 자녀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그 예배들을 준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락처: sinaichung@yahoo.com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25)

3. 예배중심의 교육-성인예배
(Worship-centered Christian Education)

어른예배의 ‘영적’ 부분 배울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히

한국인 정체성 키워주고 한국 전통적 신앙전수 가르쳐야



1. 오바마 대통령 재선 성공

(1397호 2면, 1399호 3면, 1400호 1

면, 1401호 1면, 1405호 1면, 1407호 2면, 

1408호 1면, 1409호 2면, 1410호 3면)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성공

했다. 본지는 지난 8월 중순부터 미국 대

선 소식을 꾸준히 전하며 독자들에게 정

보를 제공했다. 또 미국 기독교계의 반응

을 보도하며 오바마 재선 성공에 대한 기

사도 다뤘다. 

2012 미국 대통령 선거의 최종 스코어는 

332-206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

였다. 미국 대선에서 가장 늦게 개표 작업

이 끝난 플로리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바마 대통령이 득표율 50.0%를 기록했

고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가 49.1%를 기록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11월 6일 선거 결과를 바라보는 복음주

의 기독교계의 마음은 착잡하다. 동성결혼

을 공개 지지하고 결혼을 한 여자와 한 남

자 간 결합이라고 정의한 결혼보호법을 폐

기하겠다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 승리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른바 7대 경합주로 꼽힌 콜로라도, 아이오

와, 뉴햄프셔, 오하이오, 버지니아, 위스콘

신, 플로리다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는 저

력을 과시했다.

따라서 1980년대부터 대통령 선거에 결

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소위 “신앙 

함수” 즉 기독교 보수, 복음주의자 유권자

들의 투표가 이번 대선에서는 한마디로 참

패를 당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복

음주의자들의 연대와 일치가 높았으며, 오

바마 재선 후에 벌어질 본격적인 “문화전

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서명운동

(1370호 11면, 1373호 11면)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서명운동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했다. 

LA지역 한인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한인

단체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 LA시 선

거구 재조정위원회(CRC)가 지난 1월 25일 

공개한 공식 시 선거구 재조정안 초안에 따

르면 한인 타운은 여전히 4개의 선거구로 

분리돼 각 선거구에 편입돼 있다. 이는 한

인 유권자들의 정치력이 분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가주교협, LA한인회, 한인기독교커뮤

니티개발협회, PAVA, 남가주 한인음식업

연합회(K.A.F.R.A) 등 15개 한인단체들은 

27일 남가주교협 회의실과 30일 LA한인회 

대회의실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3만

명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선거구

는 10년마다 재조정되기에 올해 한인 타운

을 포함하는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하지 못

하면 한인들은 타민족과 타 커뮤니티의 들

러리로 전락하게 되며 한인들의 권익은 요

원해지게 된다.

3. 빛바랜 남가주교계 등 친동
성애 법안 SB48 저지운동

(1373호 9면, 1375호 11면, 1384호 11

면, 1385호 11면, 1394호 9면)

Christian Coalition of California(한인

대표 사라김)과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변영익 목사) 등 남가주교계 등이 주

도한 SB48 저지운동이 결국 주정부 요구

사항인 50만5천표를 모으지 못해 좌절되

고 말았다. 지난해 통과된 친동성애교육법

안인 SB48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시도한 

PRE(Parental Rights in Education)발의

안과 Class Act 발의안 등이 정족수 부족으

로 무산되어 캘리포니아 내 모든 공립학교

에 친동성애 교육법안이 실시되고 말았다. 

교협관계자에 의하면 그동안 모아진 서

명자는 총 55만여 명이었지만 이름, 주소, 

사인 및 서명지를 돌리는 사람이 서명하는 

용지 가장 아래에 있는 Circulator의 서명

란 미기입 등을 비롯해 서명용지 복사본 오

류 등의 문제로 8만명이 무효표로 판명돼 

주민발의안 상정에 실패하게 됐다고 밝혔

다.

PRE와 CLASS ACT주민발의안 상정 실

패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캘리포

니아의 공립학교의 친동성애 교육을 저지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그 대안을 밝혔다.

4. 한인신학대 총기난사 7명 사망

(1379호 9면)

지난 4월 2일 오전 오클랜드에 위치한 

오이코스대학 간호학과 강의실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 7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

을 당했다. 본 총기사건은 간호학수업과 영

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던 중 발생한 것으로 

간호학을 수강하던 한인 심씨(22세)와 김

씨(23세)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 고원일 씨(43)는 오이코스대학 

간호학 수업을 받았던 학생으로 이날 간호

학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교실로 45구경 캘

리버 권총을 들고 들어가 한 여성을 겨냥

해서 쏜 뒤 다른 학생들에게도 무차별 난

사를 시작했으며 도주하면서도 총격을 멈

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사

건발생 1시간여 만에 근처 쇼핑센터에서 

체포됐다. 

오이코스 대학은  2004년 김종인 목사가 

설립한 대학으로 이스트 오클랜드 에지워

터 로드에 위치해 있으며 신학, 음악, 간호

학, 동양의학, 영여교육 학과가 있으며 200

여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다. 

5.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1381호 1면)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 세미

나가 지난 4월 17일 오후 6시 서울 금란교

회 지하 리셉션 장에서 개막돼 20일까지 

계속됐다. 미국 내 15개 지역과 브라질, 캄

보디아, 캐나다, 중국, 프랑스, 그리스, 일

본, 필리핀, 러시아 그리고 한국 현지에서 

4백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를 시작하

면서 발행인 장영춘 목사는 “부활절 후 바

쁜 일정에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

사드리며 특별히 금란교회준비위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세미나가 태동되기

까지 많은 기도와 준비가 있었으며 ‘말씀

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세미나’가 되

기를 바란다”고 답례사를 했다. 

6. 한인신학교 4곳 ATS 준회원 자격획득

(1390호 9면)

ATS(신학교협회, Association of Theo-

logical Schools)는 미네소타 주 미니아폴

리스에서 총회를 갖고 미주지역 4개 한인

신학교에 준회원 자격을 승인했다. 지난 6

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 ATS 총회에

서 신학교협회는 회원학교들의 표결을 거

쳐 6월 20일부로 미주장신대(총장 이상명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김광신 

박사), 조지아크리스천대학교(총장 김창환 

박사) 등 4개 한인신학교의 준회원(Asso-

ciate Member) 자격을 승인했다.

ATS는 ABHE와 TRACS 등 종교교육 관

련 인가기관 가운데 하나로 프린스턴신학

교, 풀러신학교, 아주사신학교, 그리고 탈

봇신학교 등과 같이 학부과정 이후 신학교

육 관련 다양한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인준하는 기관이다. 현재 ATS는 미국과 캐

나다 등 북미주에 산재한 260개 이상의 회

원 학교를 보유하고 있다.

7. 동성애 홍역 올해도 계속...

(1392호 1면, 14면, 1393호 9면)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펜실베

이니아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 220회 미

국장로교(PCUSA) 총회에서 동성애 문제

가 다시 한 번 쟁점에 올랐다. 바로 지난

해 총회 때 상정됐다가 향후 연구과제로 넘

겨졌던 ‘결혼 정의 변경 조항’이 그것이다. 

이 안건은 결혼의 정의를 ‘남녀 간의 결합’

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변경하자는 내

용이다.

미국장로교 총회에서 ‘결혼 정의 변경’ 

안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지난 총회 때 1997년 이후 4번째로 시도됐

던 ‘결혼과 독신 조건’의 삭제가 실제 인준

되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 당시 통과된 안

건은 미국장로교 헌법 G-6.0106b 조항에

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언약을 맺

어 정절하게 살거나 독신으로 순결하게 살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후보자는 필요한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모시

는 자여야 한다. 치리기관(당회 혹은 노회)

이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한다’는 문구로 대

체하자는 제안이었으며, 표결에 부쳐져 찬

성 373, 반대 323, 기권 4표로 통과됐다. 

8.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

(1394호 1면, 1394호 9면, 16면, 1395

호 9면, 16면)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 사무

총장 고석희 목사)가 ‘격동하는 지구촌, 긴

박한 땅끝 선교!’라는 주제로 7월 23일부터 

4박5일 동안 시카고 휫튼대학 빌리 그래함 

센터에서 5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인가

운데 성황리에 개막됐다. 4천여 명의 주의 

일꾼들이 모여 땅끝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

태웠고 그 내용이 이번 대회에 채택된 휫튼 

선언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선언문 공약에는 회복해야 할 성경적 기

초와 사도적 원리 7가지를 발표했는데 △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선교 △약한 자를 사

랑하는 선교 △고난당한 자를 위한 선교 △

정처 없는 나그네를 위한 선교 △ 죄인을 

위한 선교 △종말론적인 선교 △순교적 선

교. 참석자들은 7가지 사도적인 선교원리

로 돌아설 것을 서약했다.

9. 신천지, 남가주에서 대형집회

(1394호 11면)

한국 기독교계가 대표적 이단으로 규정

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

지, 대표 이만희) 집회가 7월 21일 오전 10

시30분 구 수정교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

다. 캘리포니아의 한인교계인 오렌지카운

티 교협과 목사회, 남가주 교협과 목사회

를 비롯한 10여개 단체에서는 성명서를 통

해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을 선포하고 당일 

오전 10시 집회장 입구에 모여 반대시위

를 벌였다. 

당시 집회장 입구는 건장한 체격의 주차

요원(한인)들이 일반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며 초청을 받은 이들만의 입장을 허

락했고 특별히 한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차

단했다. 

이날 집회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개최된 

것이나 상당수의 한인들도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고 행사 순서에도 한인들을 위한 한

국어로 준비된 섹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이미 뉴욕에서 집회 개최 사실을 접하

고도 좀 더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

이 아쉬움으로 남았으며  모인 시위대원

들은 한자리에 모여 통성기도한 후 자리

를 떴다. 

10. 이성은 자매 안락사 위기

(1404호 10면, 1405호 3면, 1412호 10면) 

뉴 욕 순 복 음

안디옥교회 담

임 이만호 목사

의 딸 이성은 자

매(28) 소극적 

안락사 위기가 

뉴욕한인교계

를 넘어 미 주류사회 언론까지 보도했다. 

뉴욕교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 롱아일랜드 노스쇼어병원 앞에서 기

자회견을 가졌으며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 후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미 언

론에서도 보도가 되자 노스쇼어 병원 측은 

10월 6일 가족들에게 이송 허락을 전했다. 

가족들은 “완치가 가능하고 호흡기와 환자 

식사 공급용 튜브가 달려있는 휠체어 제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옮길 곳을 찾고 있다”

고 밝혔으며 호흡기 제거에 따른 소극적 안

락사 위기에서는 벗어났다. 그러나 타 병원

으로 옮기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라 병

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11월 21일 

퇴원해 자택에서 요양 중에 있다.

<정리 : 박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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